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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비전 2050 프로젝트는 29개의 WBCSD 

회원사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해 갖춰야 할 비전을 공동 개발한 

것으로, 거버넌스 구조, 경제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및 인간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로 거듭나기 

위한 지침과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이며, 지속가능성을 전략으로 

채택한 기업에게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지속가능한 세계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계로 신속하게 

도약하기 위해 기업에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비전 2050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의장을 수임한 

4개 기업의 총 감독하에 29개의 기업이 

타기업, 정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파트너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한 끝에 탄생되었다. 본 보고서의 더 

큰 이해를 돕기 위해 비전 2050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툴킷을 참고할 것을 

권유한다. 본 비전 2050 프로젝트는 기업,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자사의 제품, 서비스 및 

전략을 재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두며 임직원 전체 간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속가능발전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정부기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회의 정비 

및 조성에 요구되는 정부 정책과 규제 도입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대화를 여는 확실한 창구

본 보고서는 처방적 접근이나 청사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한다. 또한 비전 2050이 제시하는 

세계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 

추세를 고수하는 BAU(business-as-

usual) 세계가 어떻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격차에 대한 다양한 딜레마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기업을 비롯한 많은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지속가능한 미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표한 

시점 내에 이러한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거버넌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달성을 위한 우리의 의지, 

지원 및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정부, 

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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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체 프로젝트 팀과 

도움을 주신 분들은 보고서 맨 뒷장에 

소개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는 Global 

Footprint Network와 Alliance for Global 

Sustainability,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견해를 수집 및 반영했고 도출해낸 

아이디어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직접 

테스트를 거쳐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비전 2050 소개 

“비전 2050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Mohammad A. Zaidi, Alcoa



비전 2050을 개발한 29개 WBCSD 

회원사 중 상당수는 100년 이상의 기업 

역사를 통해 미래가 다가오고 저무는 것을 

직접 목격해 왔다. 즉, 비즈니스를 이끄는 

업계 리더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수없이 

예측해 왔다.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도 현 시점처럼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상황에 따라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지는 

않았다. 또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의 

행동과 태도가 미래의 모습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적도 전무후무했다.

비전 2050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렴풋이 

예상하는 미래가 아닌,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29개 회원사, WBCSD 

사무국, 기타 전 세계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국가별 BCSD들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기후변화, 

세계 인구증가 및 도시화라는 뚜렷한 현 

추세 속에서, 비전 2050은 기업,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하에 향후 40년 내 인류와 

지구에 나타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묘사한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최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제공·재생하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매일 90억 명의 

사람들이 음식, 식수, 위생, 주거 공간, 

교통수단, 교육, 건강 등의 혜택을 누리며 

‘충족한 삶을 영위(Living Well)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세계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9개 

핵심분야와“필수요건(must haves)”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세계로 나아갈 

시나리오을 찾아냈고 이것이 내포한 

기대 효과도 엄청나다는 것이다. 즉, 더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얻고, 가치를 

창출하고 번영을 꾀하며 인류 환경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바로 기업의 핵심적인 

도약 요소로 보았다.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과 번영을 꾀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활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국가에서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현추세 유지(이하 BAU : business-as-

usual)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본 프로젝트의 또 다른 발견이다. 

급진적인 변화만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은 늘 그래왔듯이 혁신, 적응, 

협력, 실행 등 기업 특유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기업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는 타업종, 정부, 학계, 그리고 

비정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배가될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탄생시키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참여기업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신 WBCSD 사무국과 

기타 수많은 컨설턴트, 전문가, 지역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공동의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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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40년 후에는 현재보다 30%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인구 증가는 수십억 

명의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긴 하나, 점점 줄어드는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90억 명의 인구가 오늘날 

풍족한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소비 행태를 

영위 또는 지속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WBCSD의 비전 2050 프로젝트에 참여한 

14개 업종을 대표하는 29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새로운 방향에서 

다루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전 

세계 20개국 200여개 기업과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세계란, 지구촌 모든 인구가 단순한 삶이 

아닌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족한 삶(Living Well)”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교통수단, 기본식량, 물, 에너지, 

보금자리, 소비재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생물다양성, 기후 및 기타 생태계에 

더 이상의 파괴를 가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자연자원으로 이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이다.

얼핏 이러한 비전이 현재 세계의 상태를 

감안해 볼 때 너무나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도 현실도 

그렇지는 않다. 비전 2050을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2050년의 삶의 모습은 

현재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판이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의 관찰과 예측 그리고 

기대를 토대로 한 비전 2050은 현재로서 

가장 최적화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기업, 사회의 각 

지도자들이 그릇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류, 환경 그리고 지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지난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전 2050은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여 각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향후 40여 년간 인류 

성장에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동 

이슈에 대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둠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된 비전 2050 

시나리오는 현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9개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기업과 시장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개별 부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나리오의 9개 요소는 더 나은 

해결책과 기술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의 변화와 사회적인 혁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향후 40년 동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을 통해 물, 음식, 에너지 

등은 상호 연관된 문제들로써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들간의 상충관계

(tradeoffs)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세계로 나아갈 비전 2050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수십억 인구에 대한 개발 요구 해결, 

교육 및 경제 강화 시책 시행, 여권 신장, 

근본적인 에코효율성 및 행동양식에 대한 

해결책 마련

•  탄소, 생태계 서비스 및 수자원 등 

외부효과에 대한 가격 책정

• 토지 또는 물 사용량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업 생산량 배가 방법 구현

• 벌목 억제 및 조림지 내 작물 수확량 증대

•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고도로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 달성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으로 하여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2005

년 수준 대비)

• 저탄소 교통 수단(low-carbon mobility)

의 보편화

• 자원 및 재료 활용률을 4~10배 향상

이러한 추진 방안 달성을 통해 변화를 

요약문

2050년이 되면 전세계 90억 인구가 
지구의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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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
m

ary

“인류는 이제껏 지구를 착취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를 공생 관계로 전환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Michael Mack, Syngenta International AG

이끌어낸다면 2050년이 되었을 때 지구 

전체 생태계 자원의 가치를 살짝 넘는 

양의 자원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BAU 

시나리오 하에서는 현 지구 역량의 2.3

배나 많은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무궁무진한 기회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혁신은 기업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실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장, 도시화, 희소성, 

환경적 변화 등 글로벌 과제들이 향후 10

년간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자원, 건강 및 교육 부문의 

가치만 고려해도 현재 물가 대비 2020

년까지 연간 미화 0.5~1.5조 달러, 2050

년에는 3~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50년 세계 GDP의 

1.5~4.5%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러한 기회에는 폐기물 제로의 저탄소 

도시와 인프라를 개발·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생태용량(biocapacity), 

생태계, 행동양식, 생계를 개선·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 

정보통신 기술 및 파트너쉽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화해야 

할 새로운 기회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다양한 외부요소 및 파트너, 변화의 

모색 및 적용에 따르는 무수한 위험 등이 

따른다. 시스템은 물론 사람과 설계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에까지도 지능화가 보편화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기업 환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리더들은 새로운 

아젠다에 주목할 것이다. 정치 및 경제계 

구성원들의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에 대한 

시각은 환경문제가 아닌 기회와 비용 

공유의 경제적 문제로 바뀔 것이다. 성장과 

발전 모델 역시 신재생 자원을 균형있게 

사용하는 방법과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 기반하여 

개발될 것이다. 이는 곧 세계 각 국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 

녹색경주(green race)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기업 리더들은 지역적, 세계적 

과제를 단순한 비용상의 문제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및 기회 실현을 위한 투자의 추진체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또한 규제, 시장, 소비자 

선호, 원가 책정, 손익 계산 등의 측면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자연히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잘 하는 것, 즉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해결책은  

“진정한 가치와 비용”을 가진 시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진정”하다는 것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지구와 더불어 충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소비자 및 정책입안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적인 사고와 공동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기회주의적 비즈니스 전략이다.

기업 리더들은 현 체제 속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치, 사회 리더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정부와 

민간사회단체와 새로운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을 통해 2050년 도시인구 2배 증가와 

같은 수많은 난제와 기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정책과 인센티브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기업 

리더들은 전례 없는 혁신을 통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실현가능한 과제

본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들은 비전 

205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 과학, 

기술 및 재무 등의 자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강력히 믿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앞으로 10년간 달성을 위한 추진 속도와 

규모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거버넌스, 무역, 역할 및 책임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위험성에 관한 풀리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는 적시에 해결 가능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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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추세(BAU) 지속시 
 2050전망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격되고 있는 인구 및 소비 증가, 
   그리고 부적절한 거버넌스 및 정책대응 등 제도적 타성은 
   2050년경 환경 훼손 및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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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제약적 여건하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즉 과학 지식, 입증된 신기술, 금융자산,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구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격되고 있는 인구 및 소비 증가, 

그리고 부적절한 거버넌스 및 정책대응 등 

제도적 타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2050

년경 환경 훼손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가중될 것이다.

성장: 인구, 도시화 및 소비

UN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현재 약 69억 명에서 무려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중 98%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인구는 2배 증가할 것이다. 한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지역별 인구 

분포도는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영아 및 산모 사망률, 식량 및 깨끗한 물 

공급, 교육 등의 부문과 더불어 경제성장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여 1인당 

자원 소비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2050년까지 하나뿐인 지구에서 90억 인구 

모두가 충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일대 변혁이 요구된다.

그림 1.1: 2050 전망-성장

출처: UN 인구국, 2008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8

출처: Goldman Sachs, BRICs and Beyond, 2007

출처: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2007

세계 경제 강대국의 변화
GDP 기준 2050년의 세계 10대 경제강대국

급속도로 퍼져가는 세계 인구의 도시화
지역 및 발전 수준별 세계인구 성장추세-1950~2050인구 

전 세계 중산층의 급속한 확산
1인당 소득이 4,000-17,000달러인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인구성장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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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2050년까지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환경 훼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스트레스 수준별 물부족 지역 인구 전망

미래세계의 자원 부족 전망
예상되는 일반원유 궁극 가채자원량, 원유생산 정점기(peak date) 및 정점기 이후 감소율에 따른 

전세계 원유 공급 전망

그림 1.2: 2050 전망-환경 훼손

출처: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 2008

출처: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 2008

출처: UKERC, The Global Oil Depletion Report, 2009

제도적 타성과 부적절한 거버넌스

이러한 성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정책대응은 단기적인 지역적 

정치 압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결정은 단기적인 목표와 사리 추구로 

인한 타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염을 가중시키거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등이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잘못된 선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훼손: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밀레니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지난 반세기 

동안 24개의 평가 대상 생태계 중 15

개가 훼손되었음을 보고했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률의 가파른 증가 및 

자연자원의 사용률 가속화는 핵심적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식량, 담수, 

목질 섬유 및 어류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빈도수가 높아지는 심각한 자연재해, 가뭄, 

기아 또한 전 세계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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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 즉 제한된 지구 자원으로 인간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의 생태발자국을 토대로 국가별 성과 수준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수직선의 왼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HDI 0.8 미만을 기록했으며 UNDP에서 정의한 높은 수준의 발전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이다. 반면, 수평선의 위쪽과 

수직선의오른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UNDP에서 정의한 높은 수준의 발전을 달성하긴 했으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경우 지속가능성 달성 기준보다 

많은 양의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 세계는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모든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자국의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생태계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돕는 것은 물론 성공과 진보의 개념 그리고 1인당 이용가능한 생태용량에 대한 재고 또한 필요하다. 

비전 2050에서 우리는 이 시대 요구되는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비전에 대한 수용 및 단행: 90억 인구가 지구의 제한적 여건속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세계를 조성하는 데 직면한 난관과 기회를 인정할 것

2. 성공과 진보를 국가, 기업 및 개개인의 차원에서 각각 재정의할 것

3. 생물자원생산성(bioproductivity)을 증대시켜 지구를 최대한 활용할 것

4. 인간개발지수는 높지만 생태용량을 남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할 것

5. 고도 인간개발 역치(threshold)에 미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환경적 영향을 허용가능한 범위 이내로 유지한 채 인간개발지수를 향상시킬 것

ⓒ Global Footprint Network(2009).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의 국가별 생태발자국 통계자료(National Footprint Accounts, 2009 Edition)의 
데이터 발췌,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9

참고 1.1: 이중 지속가능성 목표 (고도의 인간개발 및 낮은 생태계영향)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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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2050이 제시하는 
미래 전망

“2050년이 되면 90억 인구가 지구의 제한적 여건하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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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이 되면 90억 인구가 지구의 

제한적 여건하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여성을 위한 교육과 경제적 

신장, 그리고 도시화의 증가로 인해 세계 

인구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인구의 3

분의 2인 6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2050년경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상호독립성

국가와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존중되지만, 중등 교육과 광범위한 상호 

연결을 통해 사람들이 지구의 실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사람과 지구가 함께하는 하나의 

세상(One World - People and Planet)”

이라는 목표가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모든 사람의 상호독립성과 지구의 종속성이 

강조된다. 2050년대에 여전히 충돌, 재난, 

충격, 범죄, 테러 활동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회는 이러한 분열에 대항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정도의 회복력

(resilience)을 가지고 있다.

2050년경 개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진보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험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할 뿐 아니라, 안보는 협력과 

급변하는 세계에 신속하게 적응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 현실

경제성장과 생태계 파괴, 물질적 소비의 

연관관계는 서서히 분리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위가 강조된다. 사회는 

환경적 영향과 개인적/사회적 안위와 

같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손익, 진보 및 가치 창출의 기반과 더불어 

번영과 성공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세계 경제 시장도 21세기로 접어든 

초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 또는 신흥국가이기 

때문에 이제“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지난 100년간 큰 

성공을 이룩한 일부 국가와 더불어 아시아 

및 미주 지역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국제 무역, 금융, 혁신 및 

거버넌스의 규범에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기존 여러 관점이 통합되는 

과정을 밟게 되며, 자본과 아이디어, 

모범 사례, 솔루션 등이 곳곳으로 신속히 

전파된다.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국가와 정부 역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거버넌스 체제는 최적의 현지 수준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각 국가는 질병, 

기후, 수자원, 해양자원, 분쟁, 공유재 등 

국경을 넘는 과제들과 국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로 “통치권을 공유”

한다. 각 국가는 또한 로컬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주변 지역을 민중단체, 

국제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로컬 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및 식수, 위생 시설 이용과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지역사회,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복잡하지만 효율적으로 연결된 

세상이 구축된다.

시장의 변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및 보급

2050년경 거버넌스는 또한 투명성과 포용, 

외부효과의 내재화 및 기타 지속가능성 

특징을 확립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끌어 나간다. 이러한 체제는 대상을 

정의하고 공정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며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입장에서 ‘공정 

경쟁의 장’이란, 환경적 영향과 생태계가 

주는 혜택 등의 외부효과를 비롯한 진정한 

가치가 모든 경쟁업체를 위해 시장 내에 

자리잡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행동을 인지하고 그 결과 

기업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겸비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단지 지속가능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제품 선택으로 더욱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2050년경 사회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게 되는데, 특히 적응은 수많은 

국가와 지역사회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또한 

체계적인 통합 접근 방식을 통해 농업, 

삼림, 수자원, 도시 교통, 에너지 및 통신을 

관리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유해 배출물도 대폭 

줄어들고 청정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 저탄소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원의 순환구조 및 네트워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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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산업부문의 성공을 이끌어내며 1

차 자원 추출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준다. 

특히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은 쓰레기 제로화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동 시스템은 쓰레기를 원료와 

자원으로 사용하여 쓰레기가 땅, 공기, 

그리고 물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 사용한 

제품과 재료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량화되거나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사용된다.

협력과 지식 공유에 힘입어 쓰레기 및 오염 

관리를 비롯한 효율적인 재료 사용 양상이 

21세기 초반에 비해 몇 배나 더 활발해진다. 

물소비 효율 및 재사용, 에너지, 폐수 처리, 

삼림 관리, 농업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일어나 지구의 수용력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한걸음 더 진보한다. 환경 훼손의 

흐름이 역전되어 생태계가 그 가치를 

발휘하고 향상되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또한 더욱 잘 관리되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업무공간과 고용주의 진화

2050년경 선두기업이란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각 사회가 주요 글로벌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2050년까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했던 외부시장의 구조조정과 내부 

기업 가치의 급진적인 혁신을 모두 버텨낸 

기업이다. 이러한 혁신은 수많은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으나 반대로 수많은 신생 

기업의 탄생을 북돋기도 했다.

혁신의 급격한 물살에서 살아남은 생존 

기업들은 한껏 더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파트너 및 고객과 협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각 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기업 

운영자들은 그 어떤 에너지와 재료도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집중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이들은 이러한 

자원의 순환구조 문화를 통해 단순한 환경 

오염 감소를 넘어선 기업의 경쟁력과 협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선두기업의 고용주들은 기업이 더욱 

창의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유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생산성 증대와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가 균형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선두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은 또한 

필요한 변화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진다. 한편, 선두기업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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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2050년으로 
가는 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첩하고 급진적이며 협조적인 대응이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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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비전 2050이라는 지속가능한 

미래세계로 나아갈 거시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시나리오의 9개 

요소 즉, 향후 40여년 간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9개 핵심 분야를 각각 

소개한다. 9개 핵심 분야란, (i) 가치 및 

행동, (ii) 인적 개발, (iii) 경제, (iv) 농업, 

(v) 삼림, (vi) 에너지 및 전력, (vii) 건물, 

(viii) 교통수단 및 (ix) 자원과 재료 등이다. 

시나리오와 9개 요소는 처방적 혹은 예측적 

접근방식이 아닌, 기업들이 205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여 

구성한 타당성 있는 가설이다.

이 시나리오는 크게 2010년부터 2020

년까지의 ‘격동의 10년(Turbulent 

Teens)’과,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혁신의 시대(Transformation Time)’

로 구분하고 있다.‘격동의 10년’은 

지속가능성의 글로벌 비전에 대한 에너지와 

패기를 보여주는 시대로, 그 후 30년 동안 

실제로 발생하고 유지될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혁신의 

시대’는 지난 10년간의 격동의 시대에서 

형성된 특징과 요소들이 더욱 일관성 

있는 지식, 태도 및 해결책으로 성숙해져 

가는 기간이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기후, 경제력, 인구 등의 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가치와 수익 그리고 성공의 개념이 

재정의되는 시기이다.

격동의 10년(Turbulent Teens, 2010-

2020): 위기, 명료화, 대응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흔들어 

놓았고, 이에 따라 신뢰와 협력의 쇄신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고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다(참고 3.1).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 학계 및 기업은 

교역 및 경제발전, 진보 평가 기준 및 

시스템 설계, 기후변화 대응책, 기술 확산, 

삼림 및 농경지 개선, 도시 재개발, 보건 

및 교육,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변화된 

가치와 태도 등 수많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격동의 10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첩하고 급진적이며 협조적인 대응이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명료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급진성은 보다 

지속가능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 핵심은 벌목방지 및 농업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 탄소가격 책정 및 

연계된 배출권거래제 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동 

시대에, 생태계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 보급은 생태효율성(eco-effciency)

과 생물자원생산성(bioproductivity)

을 향상시킨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최고치에 이르른 후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게 되며, 생물다양성은 왕성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규칙을 통한 경제 재건

동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자원 소비와 

생태계 파괴와 분리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노력이 시작된다. 시장 또한 진정한 

가치 책정 및 장기적인 가치 생성을 위해 

진보해 나간다. 세금 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더욱 건강한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환경 오염 및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요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역량 배양과 

같은 분야에서의 장기 투자 및 기회가 특히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국가에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경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태어나 대중매체와 교육의 힘으로 

널리 전파되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

사람과 지구가 함께하는 하나의 세상

(One World - People and Planet)”을 

만들어가자는 태도를 촉진한다.

지속가능성에 더욱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기업 

격동의 시대에 기업은 프레임워크, 정책 

및 혁신을 알리고 계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과 정책입안자, 

그리고 고객은 인간의 기존 안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몸소 체험한다. 사람들의 

염원과 가치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공동 노력에 의해 

왕성하게 만들어진다.

혁신의 시대(Transformation Time, 

2020-2050): 성공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과 원동력 구축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대응책이 비로소 원동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주택, 농장, 빌딩, 자동차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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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1: 해결해야 할 난제 및 딜레마

향후 40년간 사회는 다부문간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여러 난제와 상충관계(tradeoffs)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는 

다음과 같다:

•  개개인, 정부, 기업 중 어느 주체가 가장 먼저 혁신의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모든 부문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가? 

기업이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미래를 향해 전진해갈 준비가 된 분야는 무엇인가?

•  우리가 꿈꾸는 가치의 전환과 태도 변화를 북돋기 위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인센티브와 메커니즘은 누가 정의하는가?

•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어느 주체가 할 것인가?

신뢰와 장기적인 사고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요건(must have)”이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낳는다.

•  요구되는 수준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 쌓을 수 있는가?

•  기업과 국가 리더들이 단기적인 성공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진보에 더욱 큰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할 것인가?

•  어떻게 하면 정책결정자와 기업이 일자리 손실과 경제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경제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비전 2050에서 강조하는 급진적인 변화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순탄하게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재고하도록
  유도한다.” 
    Samuel A. DiPiazza, PricewaterhouseCoopers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활발하게 가동하며 

더욱 합리적인 그리드 전력 및 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의 “소프트웨어적”

요소, 즉 거버넌스 체계, 시장, 비즈니스 

모델 등에 끊임 없는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정부, 도시, 민간 단체와 기업은 이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혁신, 구조조정 및 시스템의 변화

가치 기반의 새로운 경제 구조는 사회 

변화와 솔루션의 혁신 시대를 여는 촉매 

역할을 한다. 더욱 청정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새로운 경쟁력을 지닌 에너지 

기술을 개발 및 확산하여 중앙화된 

시스템을 보완한다. 식량 효율성, 안보, 

발자국(footprint)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노력으로 육류와 어류를 포함한 식량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도 충족된다. 농업과 

에너지에 재활용수 사용률이 높아지고 

가상수(virtual water)의 개념이 더욱 널리 

전파된다. 삼림과 농업이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되며 토지 효율성도 높아진다. 암초, 

습지, 유역, 공해(open sea) 등의 기타 

자연 체계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네트워크상에 

활성화되며, 기관 구조조정 및 시스템의 

변화도 일어난다. 순환구조체제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소비자연계가치창조(co-

creation), 오픈 소스 및 기타 지적재산 

체제는 전통적인 라이센싱과 특허 발생과 

더불어 공존하게 된다.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기본 생활요건들이 충족되고 이전에 

개발이 저조했던 국가들도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통해 

번영하기 시작한다. 또한 교육, 건강한 삶과 

완전통합이 가속화되고 기술 진보와 고도의 

전문성으로 충분한 일자리와 높은 노동 

생산성이 보장된다. “지구의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충족한 삶을 영위한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보편화된다.

기업을 위한 역동적인 행로

성공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현실과 

규정 환경에 잘 적응한다. 즉, 이끌어야 

할 시점과 따라가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 

터득했고, 새로운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를 

사용하여 기업과 자사 제품이 새로운 

세계가 요구하는 것이 되도록 혁신적인 

전환을 꾀한다.

이러한 혁신을 위한 가장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은 바로 실험과 

창의력이다. 고객, 정부, 공급업체, 이웃 

국가, 비평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창의력은 항상 그러했듯이 제품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이 

창의력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면 이러한 

새로운 지침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룩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포용하는 기업 문화가 한몫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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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현추세(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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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전 2050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및 
9개 핵심 요소

    2050년으로 가는길

    유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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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utsche Bank Research, Measures of Well-being, 2006 (GGDC, CSLS, GSS/Eurobarometer에서 발췌)

그림 3.2: 행복과 GDP의 상관관계

미국 내 임금, 경제적 안위 및 행복(1980년 = 100기준)

인류의 가치

2050 비전:“사람과 지구가 함께하는 

하나의 세상”지향적 라이프스타일

2050년경 성공의 정의와 척도가 변화하고 

더욱 혁신적인 형태의 교육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린다. “사람과 지구가 함께하는 

하나의 세상(One World - People and 

Planet)”이라는 목표가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모든 사람의 상호독립성과 지구의 

종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 문화, 연령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더욱 단단한 사회 응집력(social 

cohesion)을 결속하고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지구와 후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상호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격동의 10년: 

협력을 통한 변화의 이해 및 촉진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국제, 국내, 개개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안위에 대한 새로운 척도

• 지구와 사람들의 관계를 재고하고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하는 기존의 방식에 변혁을 이끄는 

세계 환경의 현주소에 대한 통찰

•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특정 행동 변화가 

제품과 정책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

• 지속가능성 실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사회 모든 부문의 요구를 가능케 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정책, 인프라 및 기업 

리더십 구비

• 로컬 환경, 조건, 문화 및 염원에 대한 

이해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흔들어 

놓았고 이에 따라 신뢰와 협력의 쇄신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밀려온다.

지속가능한 삶에 쉽게 다가서기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를 

제대로 이해한 기업과 정책결정자들은 사회 

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인적 개발과 안위(well-

being)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그림 3.2 및 참고 3.2). 기업들은 

소비자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과 

주문형 서비스, 제품 개발에 몰두한다. 

이러한 대화채널은 이전에 배제되었던 특정 

그룹에도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준다.

정책결정자와 기업은 다양한 인간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사람들의 새로운 가치를 

라이프스타일과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 개발된다.

대중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얻기 위해 

기업들은 투명성이 보장된 새로운 모범 

사례를 개발한다. 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층의 고객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매체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한다. 그 결과 

기업은 고객과 경쟁업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혁신의 시대: 지속가능한 삶의 주류화

2050년경 지구의 제한적 여건하에서도 

모든 사람이 충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류화되고 가치체계의 일부가 된다.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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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GDP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실패의 징후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GDP가 감소하는 것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중국

참고 3.2: 사람들의 안위를 결정짓는 다양한 핵심 요소

1. 물질적인 생활 수준(임금, 소비, 부)

2. 건강

3. 교육

4. 직업을 포함한 개인 활동

5. 정치적 지위와 거버넌스

6. 사회적 소통 및 관계

7. 환경(현재 및 미래 상태)

8. 물리적, 경제적 불안정성

출처:  Joseph Stiglitz,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 CMEPSP(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보고서, 2009

가치가 사실상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이는 

혁신과 기회를 제공한다.

지구촌 사람들을 연결하고 생태계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교육

세계 곳곳과 지역, 각 세대를 잇는 웹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지구가 

연결된다. 학교에서 사람들은 제 기능을 

하는 생태계와 글로벌·로컬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배운다. 또한 회복력(resilience)

과 미래적 사고의 중요성은 물론, 시스템, 

복잡성, 위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모든 국가는 기후, 물, 기타 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 이에 대한 개개인과 기업의 

책임감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2050년경 

많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다른 한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온라인 방문 및 

가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시장 제패

2050년경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사회의 요구까지도 해결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더욱 원활하고 쉽게 달성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채택한다. 기업들은 자원순환형 

원칙 및 효율성 원칙을 신제품 전략에 

통합하며, 고객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친환경” 제품 사이에 구매 

갈등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

의료 및 식량 기술의 급진적인 혁신으로 

사람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정치적 경계와 세대 간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2050년대 기업은 사람과 환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가 가치 창출 및 비용 절감을 꾀하는 

진정한 효율성을 탄생시키는 데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등의 

외부효과를 포함하는 가치와 비용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이 밖에도 사회 및 

정부의 변화에 대한 공공의 대화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라이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는 

다양한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교역 및 개별 

기업가치(entrepreneurialism)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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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개발

2050 비전:

모든 기본생활요건 해결

보편화된 교육, 여성을 위한 경제 강화 시책 

시행 및 도시화로 인해 세계 인구도 약 90

억 명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요건들을 충족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60억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문화와 

사람들의 다양성 및 고유성이 존중된다. 

인구 분포는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이러한 다양한 

인구 분포 구조에 안정적으로 적응한다.

격동의 10년: 

신뢰, 기업가치 및 포용력 구축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투자자, 기업가, 기업을 독려할 법·규정·

지적재산 체제 개선

• 공정 무역 향상 및 비공정 보조금 철폐

•  상대적 빈곤 국가 내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

•  물·위생·에너지·교육·일자리·의료·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향상

• 고령화 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 도시 설계 및 관리에 더욱 체계적인 

접근방식 적용

• 로컬차원의 지식, 강점, 능력 및 리더십 

적극 활용

• 자금 이용 및 합리적인 재정 지원

경기 침체와 회복으로 다져진 기반 

격동의 시대(2010-2020년) 초반에는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진전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회,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전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녹색성장과 수십 억 

인구의 생활환경 개선에 있음을 합의한다. 

이에 따라 인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먼저 안보를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그 뒤를 잇도록 

한다.

개발도상국의 신뢰 구축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대규모 신뢰 구축 

캠페인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투명성과 책임 

개선 정도에 따른 원조 증대, 빈곤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역 개발 

라운드 합의, 공유된 다경로(multi-track) 

접근 방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의 역량 구축과 활발한 대규모 자원 공유, 

그리고 기후 적응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대비로 이어진다. 또한 빈곤 국가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무역과 교육으로 더욱 넓게 뻗어가는 

기업부문

이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기회와 

기여 방안을 발견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은 과거 무역에서 배제되었던 수백 

만 사람들에까지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기존의 투자 모델 추구와 

더불어 더 많은 파트너쉽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커뮤티니와 연계하고 

상업을 구축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로컬 

통찰력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얻게 된다. 

정부와 국제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기술과 특정 직업 기술을 

교육하는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상의 교통수단과 더욱 넓고 유연해진 

직업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 개개인과 

기업은 폭넓은 고용 옵션과 조건을 갖게 

된다.

인적 개발을 위한 인프라 제공

인프라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프레임워크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형 시스템, 청정에너지 공급, 

향상된 교통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벌이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자국민이 세계 경제와 지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술 프로그램에 무게를 둔다. 

특히 여성, 노인, 소수인종 및 기타 과거 

배제되었던 주체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기업, 기업가, 비정부기관, 학계, 

매체, 정부의 공동 참여로 탄생된다.

더욱 보편화된 교육이 핵심 역할 수행

모든 어린이가(특히 여아) 중등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확장된다.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온라인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한다. 수질 정화, 위생, 

안전한 식량 생산, 오염 및 쓰레기 감소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된다.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혜택률을 높이고 

“경제는 피라미드 구조의 맨 아래 즉,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을 가진 사회 계층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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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점점 늘어나는 인간 수명

출처: UN 인구국, 2008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8

지역별 예상 평균 수명 - 1950~2050

지식과 기량을 쌓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화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가 계속 마련된다.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평생학습 및 교육체제 

마련에 투자하여 고령인구가 경제 활동을 

더욱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년층의 질병 예방 및 이들을 위한 기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각계에 대한 

보험과 세금 혜택이 마련된다.

혁신의 시대: 생태계와 기업이 가치 

창출에 기여

2050년이 되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를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핵심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생태용량은 

글로벌 소스의 자금을 끌어들여 기술, 

인프라 및 효율성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돕고, 생태계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데 

사용된다.

빈곤 탈출을 돕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

신 무역체제로 새로운 시장, 산업 및 고객이 

창출되는 등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시장은 수십억 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고 더욱 건강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한다.

2050년경에는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번성하여 빈곤국가가 자국의 비즈니스 

조건을 개선시키고 이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된다. 다국적 기업 역시 현지 중소기업

(SME)과 현지 인력을 자사 공급망으로 

통합하고 문맹률을 낮추고 기술을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혜택에 기여한다. 

사회적 기업, 기업가 및 중소기업 또한 

경제개발과 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건강과 안위의 진보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를 한다. 만성 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된다. 

가족, 커뮤니티, 전문 건강 시스템을 통해 

노년층의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며 많은 

국가에서 노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이 더욱 공정해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효과적인 

의학 지식 공유, 기존 및 민간 의학 지식 

유지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많은 지역에서 더욱 신속하게 최적의 건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예상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더욱 

길어진다(그림 3.3).

상당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보건, 위생, 식수, 공기 및 에너지, 교통수단, 

식량 안보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은 출산율 감소, 영아사망률 감소, 

가족의 건강, 임금 및 안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도시화는 이러한 인프라와 인적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으로 더욱 효율적인 자본과 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지며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들의 이동(shifting of talents)은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큰 이슈 중 하나이다.
  교통수단의 변화는 현지 노동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인재를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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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성공과 진보의 재고

출처: Deutsche Bank Research, Measures of Well-being, 2006

GDP로 평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경제 

2050 비전: 진정한 가치, 진정한 비용, 

진정한 수익

2050년에는 경제성장과 환경, 물질적 

소비간 연계성이 분리되는 반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욕구 충족과 결속된다. 손익, 

진보 및 가치 창출의 기반은 장기적인 

측면의 환경적 영향과 개인적/사회적 안위를 

반영하도록 재정의된다. 가격은 비용과 

편익이라는 모든 외부효과를 반영한다. 

새로운 금융 규정과 혁신적인 금융 제품은 

기업가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혁신적인 

통합 글로벌 경제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제는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생산성 또한 

향상시킨다.

이러한 풍토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급진적인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왔고 이러한 

프로세스 내에서 중요한 협상가 역할을 

한다.

격동의 10년: 진보에 대한 재정의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기존의 GDP가 아닌 진정한 진보를 

반영하는 새로운 척도 개발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행동 장려를 위한 

진정한 가격 책정, 보조금 철폐 및 세금 

이전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과 

메커니즘 구축

• 효과적인 기술 보급 방안 마련

•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새로운 성공 척도로 새로운 시장과 모델 

창출

2020년경 정부 규제기관, 재정기관, 기업 

및 학계는 천연자원 사용 없이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성공과 진보의 개념이 

재정의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국내총생산(GDP)의 평가 방법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고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타 평가 방법이 추가된다(그림 3.4). 

진정한 가치 책정(예: 외부 비용과 편익 

반영)은 전 세계에 수용 가능한 새로운 

회계 기준의 기초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전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대폭적인 협력과 협상의 필요성을 낳는다. 

진정한 가치 책정은 지역 체제와 서로 

다른 이니셔티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되며 세금, 배출권거래제, 표준 

등의 추가적인 규제로 더욱 보완된다. 

새로운 가격 책정 구조를 보급하는 것은 

무형 자산의 재정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정치 프로세스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출시 및 

구축까지 포함된 방대한 작업이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폭넓은 사람들의 합의 

하에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규칙과 

계약을 왜곡하여 얻는 단기적인 이득 

추구 태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정 

경쟁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헌신으로 대체된다.

장기적인 가치에 기반한 금융

기업과 시장이 기존의 수익성에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더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채택함에 따라, 가치 평가, 투자 및 회계 

평가 기준이 재구성된다.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은 삼림채권(forest bond)과 

같이 더욱 장기적인 측면의 지속가능한 

투자에 집중하고, 금융 상품은 인증을 

거쳐 경제, 사회, 환경 전반 특히 위험 

재분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검증한 후에 시장에 출시된다. 새로운 

제정법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자산 배분이 

“중국은 현추세(BAU) 고수 지향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생태계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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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유로워짐에 따라 연금기금과 

생명보험회사의 적격 자산 배분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부상한다.

긍정효과를 창출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가격 인센티브의 초점은 비용과 

손실에서 투자와 기회로 이동한다. 

투자, RD&D와 혁신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공동출자제도(co-funding scheme)로 

낮은 비용과 긴 상환 기간으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가 해소된다.

잘못된 보조금 제도가 철폐되며 조세 

제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환경오염과 쓰레기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회계 표준

회계 표준은 긍정,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모두 통합하기 시작하며 이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의사결정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 

프레임워크는 보고 모델을 이용하는 국제 

금융 보고 표준(예: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과 다양한 그룹에 의해 개발된 친환경 

평가 프레임워크(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유엔환경계획)의 융합된 

기반 위에 구축된다. 따라서 주식거래 시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기술 보급의 혁신

기업과 정부는 협력을 통해 기술 

보급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에 힘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에 따라 지적 

자산 교환과 기술 매매를 허용하기 위한 

기금들이 조성된다.

혁신의 시대: 진정한 가치를 통한 시장 

결속력 강화

2050년까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발전을 

거듭하고 진보의 개념이 더 이상 경제적인 

수치가 아닌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기업 역할은 더욱 확장되고 투명한 협업 

노력과 새로운 형태의 민-관 파트너쉽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모범사례와 기술을 널리 전파한다. 2050

년대 시장은 긍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진정한 가치 경제학’으로 좁혀지는 격차

세계경제는 진정한 가치 경제학과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금융 

솔루션이 기업에 의해 개발 및 확산되어 전 

세계 생물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이러한 

솔루션은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량 차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자원효율적 솔루션이 계급과 정치, 지리와 

경제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효율적인 

경제구조와 인센티브는 가장 궁핍하고 힘이 

없는 계층의 생산성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더욱 통합된 경제 사회를 창출한다. 

끝으로 청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여성 

모두를 위한 일자리도 충분히 마련된다.

새로운 효율성으로 혁신 가속화

2050년대 경제는 고도의 생산성과 혁신을 

달성한다. 외부효과의 내재화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재료 조달, 제품 설계, 생산, 마케팅, 배급 

단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개인, 단체 및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초과된 탄소 할당량에 대한 공정 무역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글로벌 시스템으로 

사용된다.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진다. 

지속가능성이 새롭게 향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표준을 

채택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며 생태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달성된다.

“IMF와 같은 국제기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업은 간접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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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타 지역에 비해 저조했던 과거 아프리카의 수확량 증가율

출처: 덴마크 외무부, Realising the Potential of Africa’s Youth, 2009 (FAOSTAT)

농업

2050 비전: 녹색혁명을 통해 충분한 

식량, 물 및 바이오연료 확보

21세기형 녹색혁명으로 인해, 2050년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양 요구량이 

충족된다. 또한 농업 관리 지침, 물 효율성, 

새로운 작물 품종, 생명 공학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의 개선은 추가적인 토지나 용수 

사용량 증가 없이 농업 생산량을 무려 2

배나 증대시킨다.

이러한 생산성 증대로 농업은 식량 

공급이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수십 년 

전부터 단행해 왔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식물 소재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새로운 바이오연료를 탄생시킨다. 

바이오연료는 전체 수송 에너지의 30%를 

조달한다. 이중 반은 농업에서 나머지 반은 

삼림과 다른 형태의 바이오매스를 통해 

공급된다.

수확량의 증가로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지 면적이 감소한다. 더욱 체계화된 

관리를 통해 토양 내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업의 단위 생산량당 물 사용량과 배출량 

수치 또한 대폭 줄어든다.

황폐화된 토지를 식량, 바이오연료 작물 및 

목재 생산용 토지로 복원하는 관례가 전 

세계에 보편화된다.

격동의 10년: 지식 집약적인 농업 육성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지식 중심의 21세기 녹색혁명을 이끌기 

위해 농업 종사자 교육에 전 세계적인 

원조 지원

• 농업 연구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 

개입

• 향후 수확률을 최근 수준 이상으로 달성

• 극한 기후 조건에도 견디는 새로운 작물 

품종과 강화된 솔루션 개발

녹색혁명 2.0

격동의 10년 간 21세기형 녹색혁명이 

시작된다. 원료 집약적인 20세기 버전과는 

달리 21세기형 녹색혁명은 지식 집약적이며 

농업 종사자의 역량을 길러 농경지의 

생산성과 자연자원 및 원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더욱 심층적인 

생명 및 유전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개기법 등의 영농 활동과 작물 품종이 

향상된다. 이 녹색혁명은 수많은 국가와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1차 녹색혁명의 

대열에 끼지 못했던 아프리카 지역과 농업 

생산성이 부진한 지역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그림 3.5).

 지식과 더불어 토지, 기계 및 물, 시장 

접근성, 신용, 신 지식, 원료 및 위험 

관리처럼 농업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리소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개선도 동시에 

꾸준히 이루어진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농경지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뛰어난 원동력 

역할을 한다.

연구를 통한 식량 및 바이오연료 진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농업 연구에 

가담하며 특히 감소세에 있는 쌀과 

밀에 대한 연구에 집중 노력한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더욱 활발해진 R&D 활동을 

통해 주요 고가치 작물과 노동절약형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집약형 농업과 

영세농업 종사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주력한다. 식물의 셀룰로오스 성분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

차세대 기술은 물, 극심한 기후, 염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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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성토양 관리에 주력한다. 식물 뿌리의 

질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공학 연구의 

진보로 50% 적은 양의 비료 사용으로 

동일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혁신의 시대: 

세계무역, 작물 수확량 및 탄소관리 향상

2050년까지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된다. 

효율적인 관개 시스템으로 배수되는 

토양이나 건조한 토양에서의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거의 사라진다. 작물의 80% 이상이 

비경작지에서 재배된다. 경작지 잡초 

제거는 간단한 제초제로 대체된다. 이렇게 

하면 침식으로 인한 토양 유실을 막고 

토양 내 유기(탄소) 물질 함량이 높아지며 

유기분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무역과“가상수”로 물부족 완화

농업 부문에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농업 

보조금이 중단된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혁신의 시대에는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국가들의 수출이 

더 커지는 체제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물이 

풍부한 국가(예: 브라질)가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한 후 물부족 국가로 

수확한 작물을 수출하는 방식인 가상수

(virtual water)와 가상수 거래에 대한 

개념이 더욱 성숙되어 간다. 폐수와 빗물의 

관리 개선으로 농경지의 빗물 이용률이 

증가하여 관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작물 경작에 사용될 물 관리를 위한 인접 

삼림과 삼림 유역 관리가 농경 활동과 함께 

이루어진다.

황폐화된 토지를 식량, 바이오연료 작물 및 

목재 생산용 토지로 복원하는 관례가 전 

세계에 보편화된다.

식량 안보, 안전, 효율성 및 생태발자국

세계 식량 안보는 식량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고심하는 정책결정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다.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한다.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과학 

기반의 농업 기술 등록 표준에 대한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식량, 에너지 및 물 등 자연 시스템과 

인공 시스템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고 개인,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에 반영된다. 일례로, 

토지, 물, 에너지 효율 척도를 고려하는 

농업에 자원과 관련된 생태발자국도 

채택한다. 논에서 생산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효율성이나 영양학적 효율성(

예: 곡물과 육류 비교), 구매한 식품에 대한 

소비율 등을 망라하는 식량 효율성 또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아프리카 지역 생산성 5배 증가

교육, 거버넌스 전파와 더불어 고품질 

종자와 비료, 작물보호 화학물 등에 힘입어, 

2050년경 아프리카 지역의 농경 수확량이 

5배나 향상된다. 또한 고효율 관개 시스템이 

전 세계 2%에서 10%로 증설된다.

향상된 정보 시스템과 더불어 질소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작물 품종 보급으로 

작물의 영양 함량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 농업 현장에서 아인산과 같은 

영양제 재활용이 극대화된다. 계속적인 

인프라 개발로 농업 종사자가 자신의 

수확물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기반이 

조성된다. 결국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 브라질과 중국에서 이루어지던 

개선이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아프리카는 세계 농업 생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파키스탄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문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전 2050 시나리오대로라면 국가의 전체 농업 생산량이 30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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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세계 삼림의 탄소 저장량 증가 예상치

출처: Weyerhaeuser Company, 2009

전세계 삼림의 대략적인 탄소 저장량

삼림

2050 비전: 회복 및 재생

2050년, 삼림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으로부터의 손실을 막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가 된다. 전 세계 토지면적의 30%

가 삼림으로 뒤덮이며, 삼림의 총 

탄소저장량이 2010년 수준에 비해 10% 

이상 더 높아진다. 벌목도 눈에 띄게 

감소한다. 원생림(primary forest) 분포가 

유지되고 어느 정도 확장된다. 또한 이러한 

원생림은 더 이상 목재, 목제품, 새로운 

경작지 또는 바이오매스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탄소를 격리시키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조림지의 수확량이 8억 평방미터에서 27

억 평방미터로 약 3배 증가하여 목재, 

종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된다. 

토지 면적 또한 60% 증가한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갱신된 자연림에서는 일부 나무의 

양이 늘어나 또 다른 탄소은행이 탄생한다

(그림 3.6).

기후변화와 인간 개입의 폐해를 늦추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삼림 모두가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삼림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된다.

격동의 10년: 

탄소 인센티브로 진보 촉진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기후변화 방지 및 천연 자원 보호를 위한 

삼림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 삼림 보호 및 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시장 지원

• 선진국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으로 

REDD+(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산림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 창출

•  REDD+ 행동지침 이행:

  -  지역민에게 원시림과 갱신된 자연림의 

생태계 보전 및 확장 시 금융 인센티브 

제공

  -  배출량 수준 설정을 위한 절차

  -  산정, 보고, 검증 방법

  -  원주민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 조림지의 수확량을 개선하여 갱신된 

자연림이 아닌 조림지에서 주요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전환

벌목의 폐해에 대한 인식 제고

REDD+ 프로세스의 결과물과 

권장방안으로 인해 벌목 자체에 대한 

인식과 벌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 이러한 인식은 기후 

평형에서 삼림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격동의 10년(2010-2020) 

말경에는 REDD+를 통해 원생림 보호에 

기여한 국가와 기관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보존 활동에 대한 산정·보고·검증 방법, 

원주민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세스 등 새로운 삼림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정립된다. 선진국의 

경우, REDD+ 탄소배출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규모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조림지 내 작물 수확량 증대

식생 및 비옥화 관리 개선, 향상된 부지 

선정과 종 일치 등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통해 조림지에서의 작물 수확량이 

증가한다. 재고 및 관리를 위한 유전능력의 

향상 및 원격탐사기술 또한 중요하다. 

원격탐사기술은 삼림의 손실, 건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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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산업용 원목 소비의 증가 추이

출처: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09, 2009

및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가 보편화된다.

혁신의 시대:

삼림 보호 및 효율적인 생산 확산

벌목의 대안에 대한 손익분기점 달성

2050년까지 형성될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탄소 가격과 시장은 광범위한 

원생림 개간의 대안을 지원하고,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또한, 탄소 저장 

개선, 원격 삼림 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 

농업 자원의 경쟁력을 위한 손익분기점 

달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동반한다.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환경안전기금(environmental safety fund)

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생물리학적 시스템의 

복구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벌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공되는 탄소배출권은 

화석연료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단순한 

보상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목재 가격에는 

장기적인 탄소 저장에 대한 목제품의 

가치가 반영된다.

삼림 제품에 대한 수요

목재는 아주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자원이지만 장기적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된다. 

그린빌딩 이니셔티브는 이전의 지역 및 

빌딩 스타일을 깨고 전혀 혁신적인 목재 

사용 방식을 다각적으로 실험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건물 자재와 기타 목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원목 소비가 

50% 증가하며 이에 따라 더욱 높은 

생산량을 창출한다(그림 3.7). 전력 발전과 

연료 생산을 위한 삼림 바이오매스의 

사용도 증가한다.

각종 식물 특징(가뭄 내성, 해충에 대한 

면역성, 제품 특성)과 다양한 삼림 유형과 

서식지를 강조하는 유전능력의 향상으로 

조림지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그늘과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는 도시숲

혁신의 시대(2020-2050)가 중반에 

접어들면 벌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기타 

식생이 자라는 도시숲이 활발하게 

조성된다. 이러한 자연지대는 탄소를 

흡수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중요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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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2009 ⓒ OECD/IEA 2009

450 시나리오에서의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 감축 추이

에너지 및 전력

2050 비전: 안정적이고 충분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2050년경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늘었지만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가 널리 보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와 전력 

부문의 전 세계 CO2 배출량이 연간 14

기가톤으로 감소한다. 이는 BAU 전망치 

보다 80% 감소한 수치이다. 에너지 부문의 

환경발자국 또한 급감한다. 전체 에너지의 

50%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각각 25%로 구성되며, 2030

년부터 탄소포착 및 저장(CCS)률이 꾸준히 

증가한다(그림 3.8).

전력 그리드(power grid)는 신재생 

전력원으로부터 간헐적인 산출량을 

처리하는 대륙간 실시간 순응 능력을 

제공한다. 향상된 전환 효율, 더욱 뛰어난 

보전 및 사회 보강체제와 인프라로 인해, 

생산 및 수요측 에너지 효율성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격동의 10년: 공정한 에너지 경쟁의 장 

마련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 글로벌한 탄소 가격

• 신재생 전기 생산 비용을 낮추고 기타 

형태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

• 수요측 에너지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정보 척도

•   CCS, 핵 기술과 같이 촉망받는 기술에 

대한 충분한 입증, 보급 및 채택

• 수요측 효율성과 이에 따른 행동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

격동의 10년(2010-2020) 초기에 대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에너지 경쟁의 장은 저탄소 

미래를 향해 성장하고 다양한 원료 간의 

균형을 이룬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탄소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설정되어 전 세계 탄소 

벤치마크 사례가 창출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대규모 CO2 배출량 감소 

노력이 시작된다.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탄소시장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반면 화석연료 보조금은 사라진다.

대륙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의 그리드와 

경쟁력 있는 전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망받는 기술에 대한 RD&D 공적 지원, 

규제, 국제 협력 및 입법, 그리고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구와 

메커니즘을 장려하는 다양한 세금 조치 

등 다양한 정책 조치에 따라 탄소 가격이 

책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필요한 일부 에너지 및 용량 

혁신에 도움을 준다(그림 3.9).

필수 기술에 대한 개발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투자로 각인되어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창출하며 더욱 깨끗한 인프라를 



3 – Pathw
ay to 2050

Vision 2050 : The new agenda for business 25

그림 3.9: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포용할 전력량 추가 필요성

출처: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8, ⓒ OECD/IEA 2008

연간발생전력량 평균 - 추가 전력량 - 2010~2050

통해 기존 자산주(asset stock)를 개발 및 

교체할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발전소들은 장기적인 탄소 감축, 전력 

공급 안정화, 고객에게 에너지 효율 이점 

제공 등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된다.

떠오르는 경쟁력 - 풍력

정부의 지지로 해안 풍력의 비용 효율성이 

더욱 부각된다. 국제 협정은 국가간 

그리드 연결로 이어진다. 탄소 상쇄 제도로 

개발도상국 내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증가한다.

2020년 이전 형성될 탄소 가격은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저탄소 에너지 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저탄소 화석연료의 진화된 사용 양상, 

특히 천연가스는 더욱 스마트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꾸준하게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와 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 일부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사용한다.

한편 제3세대 원자로 보급이 지속된다. 

2015년까지 약 10곳의 시범 CCS 발전소가 

운영된다. 새로운 모든 화력 발전소는 CCS

를 도입하고 포착한 탄소의 운반 및 저장에 

대한 국제법 체제도 설립된다.

혁신의 시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후 감소

동 시대(2020-2050) 초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에 달한다. 국제적인 협력으로 

인해 연구개발 및 실용화(RD&D)의 

움직임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의 민-관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 지원, 

개발 및 시연한다. 또한 안정적인 정책과 

법률 체제 및 제도적 틀을 통해 외자를 

증대시키는 역량이 구축된다.

태양열의 경쟁력 강화

RD&D 노력으로 내륙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이 석탄, 

석유, 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에 비해 훨씬 

낮아진다. 정부, 학계, 기업이 협력하에 필수 

역량, 기술 및 그리드 연결이 구축된다.

동 시대 중반이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급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기 저장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며 초고압 교류 

송전선도 이러한 발전에 가담한다. CCS

를 채택한 발전소는 상업성이 증가하며 

2030년대 말까지 전력 생산의 약 12%를 

차지하게 된다.

핵발전, 여전히 중요한 역할 수행

핵발전은 기후변화 완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술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된 핵연료 주기와 더불어 

에너지 원료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핵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안전 당국이 

설립되어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및 기술 

확장에 대한 합의를 이끈다.

개발도상국의 청정 수준 개선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특허권 보호, 계획 

프로세스 간소화, 투명한 재정 인센티브와 

직접적인 공공 지원을 통해 저탄소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 지원이 활발해 

짐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청정 기술이 

확산된다. 혁신의 시대 종반에는 탄소 

격리에 적합하지 않은 화력발전소의 3분의 

1이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사라진다. 넷제로 

배출 실적과 설계가 새로운 발전소 건립 

시 필수 요소로 자리잡는다. 또한, 제4세대 

원자로가 상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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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2050 비전: 제로넷에너지에 가까운 빌딩

새로 지어진 빌딩은 제로넷에너지 빌딩으로 

지어지며 기존의 빌딩 역시 제로넷에너지를 

위해 개보수된다. 이는 통합 빌딩 설계와 

고성능 소재와 장비, 그리고 새로운 재정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진보적인 정책, 

인센티브 및 건축법은 위와 같은 혁신이 

빌딩 설계에 도입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부문은 혁신을 도모한다.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건물 부문은 더욱 

지식 집약적으로 거듭난다. 또한 에너지 

문제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일순위 관심사가 

된다: 신축 및 기존 빌딩에 대한 에너지법이 

더욱 엄격해지고 강화된다. 모든 빌딩에 

에너지 성능 라벨을 부착하여 투명성을 

제공한다.

한편 개발업체는 고에너지 효율 목표를 

세워 건축법을 준수하고 건물에 더욱 높은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젝트 

계획 초기 단계부터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며 

입찰 경쟁에 대한 위험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파편화와 다양한 

당사자의 인센티브 상충 문제가 극복된다.

통합된 빌딩 개보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효율성 및 

최적화를 통해 가전기기의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 건물에는 개별 계량 및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공공요금과 가전기기 간의 정보 

흐름이 표시된다.

건축업의 가장 가시적 고객인 기업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건물은 에너지 및 배출량 감축 

기술의 쇼케이스로 활용되며 기업들은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사의 설비를 

공개하여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한다.

격동의 10년: 에너지 효율적인 

시장으로의 전환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건축법 내에 국제적 공신력이 있고 

더욱 강화된 에너지효율성 달성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 현황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부여

•  투자상환기간이 긴 에너지효율성 투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과 보조금 마련

• 설계자, 하도급업체, 공공설비, 

최종사용자가 합심하여 도출된 비즈니스 

및 계약 조건

•   에너지 성능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개선된 정례적 정부 감사

• 건물 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수행

공격적 정책 및 세금 혜택으로 시장 전환 

촉진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건물 

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시장 트렌드를 

이끈다. 정책결정자는 건축법에 엄격한 

에너지 효율성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요건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간다.

정부는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여 

투자상환기간이 긴 에너지효율성 투자를 

촉진한다. 일례로, 건물의 에너지 등급과 

관련된 부동산세로 창출되는 추가 수익은 

보조금으로 재분배된다. 전력업체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초 기술 투자를 단행하며, 

월별 에너지 과금에 추가 요금을 더하는 

형식으로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업 전면 

개편

비즈니스 기회, 엄격해진 법규, 재정적 

인센티브, 통합 계획이 종합적으로 

실현되어 건축업계가 해당 부문의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교육과 

건물 축조, 개보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또한 “시스템 

통합자(system integrator)”라는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여, 현재 직면한 큰 문제인 

주거용 건물의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그림 3.10). 이들은 에너지효율성 요건 

평가,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적절한 

하도급업체 선택, 개보수 프로세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세대 주택 빌딩에서 세입자는 세대별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요금도 개별적으로 부과되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노력을 

촉진시킨다.

2020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물의 

성능 측정, 개선 기회 규명, 이행 우선순위 

설정 등을 수행하는 정부 주도의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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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시스템 통합은 건물 에너지효율성 달성을 위한 핵심

출처: WBCSD,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2008 

빌딩시장의 이해관계자와 관행

건물 감사가 보편화된다.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감사가 기존의 화재, 건강 및 안전 

점검에 포함된다. 감사 결과는 전제하에 

공개된다. 또한 과도한 에너지 낭비를 

발생시키는 빌딩에 대해서는 강제 개보수를 

명령한다.

활발한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범사례 

확산

효과적인 빌딩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1세대 제로탄소

(zero-carbon) 빌딩과 커뮤니티가 건축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는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NGO가 파트너쉽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수행한다. 이러한 캠페인은 공식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어린이 대상 홍보를 통해 

부모를 설득시키는 간접 캠페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유명 인사들은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직접 벌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혁신의 시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유저

2020년까지 모든 OCED 국가를 대상으로 

빌딩의 ‘열 무결성(thermal integrity)’

과 난방 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표준이 

제정된다. 동 표준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로 확산 적용되며 점점 더 강화된다.

에너지 절약 행동의 보편화

에너지 충전 체계 도입으로 저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현장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량 전기 사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어지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가전기기에 대한 

엄격한 에너지효율성 요건이 확산된다. 

최대 대기전력소비 제한 및 건물 내 에너지 

계량기 도입 의무화가 이에 해당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전기기에 대한 무역을 

지양하는 국제적 표준 또한 제정된다. 

2030년까지 각 국가는 모든 가전기기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 부착을 

완료한다.

스마트 빌딩으로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2050년경 이제 빌딩은 “스마트 시대”

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건물에 대한 

에너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모든 

가전기기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도록 

제조된다. 신축 및 개보수 건물은 센서, 

차양 자동화, 부하 및 가격 정보와 같은 IT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최적의 수준으로 운영된다. 

지능형 그리드를 통해 지역적으로 생성되는 

신재생에너지와 구역별 전기부하를 

계산하여 적응 관리를 수행한다. 

전력업체는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사용패턴이 모범사례에 

비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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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2050 비전: 안전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교통의 보편화

2050년 모든 인구에게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 지며, 이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증가시킨다. 수송 규모는 승객 수와 

톤-킬로미터 측면 모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지만 정보통신기술(ICT)로 적절하게 

제어된다.

모든 핵심 주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교통 

관리 덕분에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0

에 가까워지며 부정적인 환경 영향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든다. IEA 시나리오 대로, 

CO2 배출량은 약 30-40%로 줄어든다.

차량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가벼운 재료 

사용, 탁월한 기체역학 및 엔진 효율성에 

힘입은 고효율 비행기와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다.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의 기술 

잠재력에 따라, 소형화, 경량화, 구동렬의 

효율성 증가, 저탄소 연료 등의 혁신을 통해 

일반 차량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80%까지 

낮아진다. 또한 기타 도로화물, 항공 및 

해운 교통의 경우 온실가스 집약도가 50%

이상 낮아진다.

저탄소 원료를 통해 생성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수소 및 전기 연료로 교통 

관련 CO2 배출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차량의 질소산화물과 미립자 배출량은 

거의 사라진다.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의사결정자, 계획자, 

업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욱 

확충된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은 개인 

및 대중 교통의 효율성, 속도,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교통 수단을 

최적으로 조합 및 사용하는 연계교통

(co-modality)에 대한 편의와 수용성을 

증가시킨다. 실시간 정보의 가용성 및 생태 

효율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져 

다양한 교통 수단 중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차량도 더욱 

효율적으로 구동한다.

격동의 10년: 총체적인 접근 통한 교통 

전부문 향상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증가하는 여객/화물 수송 요구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

•  특히 고성장 도시에 대한 통합 도시 계획

•  ITS로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인프라 연결

• 효율적인 내연 차량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개선된 정책과 연료 사용으로 

신형 차량의 탄소집약도가 최대 30-

40% 향상

• 정책결정자와 산업 파트너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구동렬의 대체 옵션 구축 

및 선진 바이오연료 보급에 노력

• 차량 사용자는 정보 캠페인의 영향으로 

더욱 효율적인 주행 습관 유지

•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 표준 

채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항공 산업을 위한 바이오연료의 테스트 

및 사용

• 철도 네트워크 통합 확산

• 교통사슬(transportation chain)의 성능 

개선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선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교통부문 이해관계자들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교통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 

여기에는 차량 제조업자, 공급업체, 연료 

산업, 정책결정자, 인프라 공급업체, 차량 

구매자, 사용자, 물류 계획자, 대중 교통 

제공업체, 도시 계획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포함된다.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개발되며, 대체 

연료(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전기 및 수소 

등)와 구동렬에 대한 연구가 강화된다. 기업 

역시 급진적인 혁신에 일조한다.

더욱 안전해진 도로교통

격동의 10년(2010-2020)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들겠다는 전세계의 

가시적 노력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최신 

안전 기술을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준비하며 운전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안전협회(safety council)가 주요 도시에 

설립되며 ITS는 사회경제 환경과 통합된다.

과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던 10억 

농촌 인구들에게도 교통수단 이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홍보시키는 정책이 마련된다. 이러한 

시장을 위해 개발된 경량의 지속가능한 

저비용 자동차와 더욱 깨끗한 저비용 

에너지 원료가 선진국에까지 확산되어 

에너지 절감을 더욱 촉진한다.

연료 효율성과 대체 연료를 개선하는 정책 

도입

연구개발 지원, 규제 수단, 시장 기반 

프로그램 및 자발 프로그램은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정부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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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과 표준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자동차의 

연구개발도 더욱 가속화된다. 정책 

인센티브와 확산되는 충전 인프라에 

힘입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의 보급이 점차 

늘어난다. 

식량 작물과 무관하며 생태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양호한 전과정(life-cycle) 탄소 

발자국을 가진 개량 바이오연료가 

개발된다. 바이오연료의 원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바이오연료가 더욱 빠르게 확산 

및 채택된다. 바이오매스액화(biomass-

to-liquid), 셀룰로오스 에탄올과 같은 선진 

프로세스가 상용으로 개발된다.

저탄소 항공기 탄생

항공 교통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기 

수도 확대된다. 항공기는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경제성이 높아지고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해진다. 항공 교통 관리가 개선

됨에 따라 첨단의 항공기 성능, 데이터 

정밀도, 통신, 네트워크 공유 기술 등을 

십분 활용하여 연료 사용량을 더욱 절감

시킨다. 연료 생산 및 보급 인프라가 

확산된다. 격동의 10년 종반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상용 

항공기가 최초로 운행된다.1

EU와 일본, 철도 및 해상 교통의 혁신 주도

범유럽철도망(Trans-European Rail 

network; TER)이 확산되고 대륙간 

철도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개선된다. 

트램과 전철의 통합으로 도시의 

경량전철차량(LRV)을 유럽 각 도시를 

잇는 중량전철망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고속철도 제어기술과 같은 

선진 철도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된다. 

북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발전한다.

정부는 선박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을 제한하는 특별 환경 보호 해역을 

지정하여 해양 오염을 저지한다. 엔진 

개발은 물론 세심한 계획 및 경로 변경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혁신의 시대: 대체 구동렬(驅動列)과 

연료 개발

운송 수단의 화석연료 사용률이 

급격히 저하된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대체 구동렬이 사용되고 

저탄소 원료로 생성된 전기 또는 수소 

등의 에너지 매체가 빠르게 보편화되어 

연료제조부터 주행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더욱 더 높아진다.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대체 구동렬과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독보적인 수준으로 

증가한다.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대중 교통

도시 및 교통 계획이 전 세계에 걸쳐 더욱 

긴밀하게 통합된다. 다수의 도시들은 ITS

를 도입하며, 대중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 

이용률도 높아진다. 부상하는 메가씨티

(megacity)와 도시지역은 비통합 도시 

계획을 뛰어넘어 긴밀하게 통합된 방향으로 

계획된다.

대체 연료의 강세

개량 바이오연료의 비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 항공기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사용률이 2030년이 되면 30%로 

증가한다. 바이오연료는 특히 선박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처음에는 보조 엔진에 

그리고 이후에는 점차 주 추진 엔진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바이오연료와 가스,

수소/메탄올 연료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 내 CO2 포착은 초기 단계에 있다.

대기 내 CO2와 신재생에너지 원료로부터 

추출한(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소를 

사용하여 액체 연료 제조를 가능케 하는 

실용 기술이 개발된다. 또한 핵융합으로 

더욱 안전하고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여 차량에 사용될 수소 또는 

주에너지로 활용된다. 이러한 핵융합의 

도입은 계획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다.

특정 해로(sea routes)에 대한 교통 제어가 

실시되며 아무 것도 싣지 않은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는 관행이 단계별로 철폐된다. 

효율적인 강/운하 교통 시스템으로 더욱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철도 및 기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지속적 개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속 전차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수단이 된다. 

철도 부문의 자유화로 역량 및 기술 교류가 

활발해진다. ICT는 가상 연결 및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운송 

수단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낮춘다.

엔진 효율성 개선 또한 선박 연료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보완한다. 

차대(fleet) 계획, 속도 저하, 기상/해상을 

고려한 최적 항로 선정 등의 노력으로 연료 

사용 및 비용이 더욱 절감된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항로가 

더욱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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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2050 비전:

쓰레기 제로화 실현

재료 수요, 소비 및 생산은 한정된 

비신재생원료(non-renewable resources) 

에 맞게 변모한다. 쓰레기 제로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자원 순환형 재활용을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만들고 

사회는 원료에 대한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목재를 비롯한 사용한 제품과 

재료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량되거나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사용된다.

재료의 생태효율성은 평균적으로 10

배 강화된다. 최신 재료 사용으로 핵심 

부문에서 원료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예: 경량 차량과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및 물 사용은 더 이상 재료 

산업의 제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격동의 10년: 최소자원, 최대효과 

(Doing more with less)

2020년까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탄소가격 및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기타 형태의 가격 책정 사용 증가

• 법규 강화로 쓰레기 매립지의 단계적 철폐

•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제조 에너지 

효율성 개선

•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설계 

원칙 및 제작 프로세스

• 가치사슬 검토, 제품 및 서비스 재설계, 

프로세스 재계획, 제품 평가 변경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공동 혁신으로 

재료 소비 절감

• 법 및 규정으로 CCS 실행, 

이산화탄소에서 탄화수소(연료 및 

화학물)로의 촉매변환을 위한 시범 공장 

운영

•   폐수 재활용

기업들은 폭넓은 협력과 혁신을 도모하여 

단위가치당 재료 사용량을 줄여나간다. 

최종 제품은 더욱 효율적이고 수명이 길며 

더 적은 양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제품용 

대체 서비스는 매우 인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는다.

법적 제제와 높아진 재료 가치로 인해 

쓰레기 매립 관행이 사라진다. 기존 

매립지의 채굴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추출하는 일이 유망한 비즈니스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가연성 쓰레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서 대체연료로 

활용되며 생산 프로세스를 위한 원료로도 

사용된다.

재료 생산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모색에 집중한다. 시멘트와 철강 

제조업체는 혼합연소(co-firing), 효율성, 

그리고 브릿지 기술인 CCS 개발에 

주력한다. 연구개발 노력으로 탄소 포착 

비용이 절감된다. 산업 부문에서도 

바이오리액터와 촉매변환을 통한 CO2 

포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도시 광산업(urban mining)으로 새로운 

재료 확보

제품 포장이 최적화된다. 상품은 재사용 

가능하도록 또는 더욱 오랜 수명과 

더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재활용이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기술 발전은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도시 

광산업(알루미늄, 철강, 콘크리트 및 골재의 

재활용) 비즈니스가 활발해진다.

화학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를 가스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모터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혁신과 강화를 통해 

완화된다. 화학산업은 석유를 연료가 아닌, 

더욱 큰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또한 플라스틱, 

폴리머 및 기타 제품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규칙으로 재료 비용 구조 변화

산업협회는 정부, 제조업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규칙을 정비한다. 기업과 정부는 

주/보조 원료의 진정한 가치와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에 합의한다.

기업의 재료 사용에 대한 재고찰

기업들은 제조, 제품 설계, 재활용 기회 

포착을 위한 새 모델을 개발한다. 비물질화

(dematerialization)와 서비스 기반 소비는 

마케팅 및 제품 디자인의 주요 트렌드가 

된다. 또한 기업들은 재료의 재활용, 

재사용, 재평가를 위해 제조 설계를 

변경한다. 새로운 물류 계획으로 불필요한 

중간 개입이 사라진다. 전과정 비용이 재료 

및 제품 계획을 위한 지배적인 모델이 된다.

정책결정자, 기업, 학계 및 일반 대중 간의 

교육, 인식 및 협업으로 전과정 분석(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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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자원 순환형 체계를 통한‘폐기물 제로화’

출처: WBCSD

대체 재료의 라이프사이클

및 최적화,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 및 제품 

혁신, 물류 최적화, 환경과학 및 인간욕구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밀 

기량이 강화된다.

혁신의 시대: 자원 순환형 체계로 돌입

비신재생가능 재료 사용을 2009년 1

인당 85톤(미국)에서 혁신의 시대(2020-

2050)에는 연간 1인당 5톤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정 

사실화된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 자원 순환형 

설계가 주류가 된다(그림 3.11). 목재는 

재활용가능한 재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진다. 모든 쓰레기와 폐기물은 

훗날 기술 및/또는 시장 여건이 

뒷받침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된다. 정부는 더욱 엄격한 정책을 

통해 유독물질을 없애거나 제한한다.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솔루션이 채택 및 실용화된다.

긴 수명, 적은 양의 물·에너지·재료를 

사용하는 폭넓은 종류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된다. 2020년까지 OECD 

국가는 재활용 및 최소 포장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한다.

수많은 CO2 집약적인 재료 제조시설에서는 

CCS를 사용한다. 일부 신축 공장이 제로넷 

배출량 수준에 도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공장은 철거된다. 신재생 

물질과 쓰레기의 혼합연소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50%로 확대된다.

서비스 집약형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노동력

재료 부문의 기본 노선이 상품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의 포트폴리오로 변화한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부문에서 숙련된 인력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의 

경계가 흐려진다.

한편 일부 철강 자원이 채굴 한계에 

다다른다. 이는 자원 사용 패턴에 영향을 

주고 대체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 

마련된다. 재료 공급 부문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되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하게 된다.

성공하는 기업은 제품 전과정을 반영하는  

기업 

환경적 압력으로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되는 상품의 제조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발생 가능한 기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범칙금으로 인해 사라진다.

따라서 성공한 재료공급 업체는 에너지 

원료를 절감하여 에너지 비용, 배출량 

비용, 범칙금 등의 절감을 꾀한다. 알루미늄 

산업 등 여러 산업에서는 재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초기 생산에 비해 

20배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꾀한다. 

전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재료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주 내용이다. 이러한 자원 순환형 가치망은 

재료 자체의 장점만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설계, 금속공학, 

엔지니어링, 물류 등의 다채로운 노력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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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미래? 
비전 2050 달성을 
가로막는 위험 요인

역사를 되돌아봐도 비전 2050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성격의 혁신이 

순탄하고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이는 90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일대혁신이다. 비전 2050이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엄청난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래는 비전 2050 시나리오와 9개 핵심 

요소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를 

나열한 것이며, 먼저 어떻게 기본적인 

전략이 무효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시나라오의 요소에 수반되는 위험

인류와 가치: 과연 이 두 가지 모두에 동의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비전 2050은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전 세계인이 단결되며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즉, 이 비전은 “사람과 지구가 함께하는 

하나의 세상”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모든 사람이 흔쾌히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 있다. 게다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비전 

2050은 논리와 사례가 개발되면 자동으로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바람직한 판단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와 

거버넌스. 

비전 2050은 기존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진정한 

가치와 비용, 그리고 진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외부효과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 내에서 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기존 

행로와 계속되는 주류 경제의 장악 양상을 

변혁시킬 역량의 부재로, 목표하는 혁신을 

생각보다 빨리 달성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050년까지 40억 이상의 더욱 의미 

있는 직업을 보유한 글로벌 경제 창출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지나친 열성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기술 고착(lock-in)을 초래하여 

효율성 목표 달성을 더욱 힘겹게 만들어 

이러한 혁신이 오히려 사회 격차와 분리를 

낳을 수 있다.

비전 2050은 적절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의 역량이 부재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편화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동의는 

물론 관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과 식량: 

정치와 물 부족이 녹색혁명의 근절 초래할 

수도. 새로운 녹색혁명은 비전 2050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국경 

무역 성장과 전 세계 기술 확산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식량 안보는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므로 식량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새로운 식량과 물 

기술의 윤리와 미학은 사회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EU 국가에 GMO(유전자변형 

식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우리는 비전 

2050에서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가용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가뭄의 확산을 초래하고 아프리카와 인도 

남부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이용 가능한 

담수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삼림: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벌목 금지와 작물 경작을 통한 더욱 높은 

수확량을 통해 삼림이 회복되고 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시나리오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아마존강 유역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벌목은 토지와 강은 물론 

기타 지구 생명 지원 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시킬 수 있다.

에너지 및 전력: 진보가 전력난의 희생양이 

될 수도.

비전 2050에는 안전하고 충분한 저탄소 

에너지 개발이 요구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개발 목표와 글로벌 탄소체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더라도 태양열, 풍력, 원자력 

및 CCS 기술을 엄청난 속도로 신속하게 

개발 및 확산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은 에너지 혁신이 제 때 달성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원자력 및 CCS 개발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빌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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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2050년까지 빌딩이 제로넷 에너지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다양한 

수많은 지역의 기존 주택군에 대한 환경적 

성능과 효율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속되는 시장 실패와 

인센티브 결여로 인해 기존 건물의 개보수 

활성화 및 새로운 건물의 필수 효율성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저탄소 교통 수단을 보편화하려면 실제 

교통의 성장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통신 

기술은 물론 기술 발전을 통해 교통 수단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과 여객 수송의 증가와 

반발 효과로 인해 차량 기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교통 관련 

과제를 극복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연료의 핵심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 고객 행동의 변화, 도시 

계획 통합, 신기술 개발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료: 재활용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재료 부문의 경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2050

년까지 재료 효율성이 4-10배 향상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가 높은 비용과 재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비전 2050의 행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무리수

비전 2050이 직면한 수많은 위험 중 

상당수가 극복 가능하긴 하겠지만 극복 

자체가 매우 힘들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인 위험 요소들 가운데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이러한 무리수가 현실화될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복잡한 비선형 지구 시스템이 치명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가 거대한 규모의 

영구동토층(permafrost)을 녹여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를 방출해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데올로기 연합, 국가의 붕괴, 자원 

전쟁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세계적 국면: 

지난 한 세기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 연합 국가들의 견제와 대립으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세기에도 이와 유사한 대립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엄청난 폐해를 나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양한 공동의 지구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급성장, 경제난, 충돌 

및 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여 

문화적인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자원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물, 원유 및 기타 지원과 같은 필수 

자원의 부족 상태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는 

자원 안보를 위한 공격적인 법적 규제 또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 충돌: 

생태계 서비스 및 개선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어질 경우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벌인 다양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기술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 

현재 나노재료와 생물공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 

것이냐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솔루션이 시급하다는 현 상황이 신속한 

개발과 조속한 도입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가해 오히려 이러한 급속한 기술 전개 및 

보급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의 확산: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약 60년마다 큰 

변화와 혼란을 겪어 왔는데,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 처해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 및 경제 위기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자연 재해: 

2050년 경에는 지구 인구 90억 명 중 

6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쓰나미, 지진 및 기타 지질 관련 자연 

재해는 이러한 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구 기후가 

온실가스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식량난과 가뭄과 같은 기후와 관련된 

재해도 더욱 자주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이렇듯 다양한 “무리수”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분석, 예측, 

조기 경고 시스템, 자원의 전략적 배치, 

보험, 합의 및 제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현실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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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50년 핵심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기대되는   
전 세계 경제적 수익에 대한 예상 수치

부문
2050년 연간 수익

(단위: 미화 1조 달러, 
2008년 고정 가격 기준: 괄호 안은 중간값 범위)

2050년 세계 예상 GDP의 
점유율(%)

에너지 2.0 (1.0-3.0) 1.0 (0.5-1.5)

삼림 0.2 (0.1-0.3) 0.1 (0.05-0.15)

농업 및 식량 1.2 (0.6-1.8) 0.6 (0.3-0.9)

물 0.2 (0.1-0.3) 0.1 (0.05-0.15)

금속 0.5 (0.2-0.7) 0.2 (0.1-0.3)

소계: 천연자원 4.1 (2.0-6.1) 2.0 (1.0-3.0)

건강 및 교육 2.1 (0.8-3.5) 1.0 (0.5-1.5)

총계 6.2 (2.8-9.6) 3.0 (1.5-4.5)

출처: IEA, OECD 및 세계은행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PwC 예상치

경제적 효과 예측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으로 창출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번 

섹션에서는 2050년 핵심 부문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로 

창출되는 전 세계 경제적 수익/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비전 

2050 프로젝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목표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이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일부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것인지를 다양한 

예를 통해 분석했다. PwC는 하향식(top-

down) 거시경제적 관점을 사용하였으며 

기후변화 부문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가 수행한 기존의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은 비전 

2050 연구에서 강조된 두 가지 핵심 

영역인 천연자원과 건강 및 교육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 또는 

지출에 초점을 둔다. 다른 부문들은 예측 

결과를 수치화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기본 자료의 부재로 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비즈니스 기회의 규모에 따라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를 통한 예측(표 3.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천연자원(에너지, 삼림, 농업 

및 식량, 물, 금속 등)과 건강 및 교육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으로 파생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는 2050년이 되면 연간 미화 3-10

조 달러(2008년 고정 가격 기준) 또는 

2050년 당시 세계 GDP의 1.5-4.5%

에 달하는 경제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이 되면 이 수치는 연간 

미화 5,000억-1조 5,000억 달러(2008년 

고정 가격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폭넓고 선형적으로 

축적된 이러한 기회가 GDP 점유율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접근 방식

천연자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예상치는 IEA

의 2008 에너지 기술 전망(ETP) 보고서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천원자원 

부문에 대한 예상치는 이러한 에너지 

예상치를 토대로 벤치마크되었다. 즉, 

바람직한 비전 2050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하고 각 

부문에 필요한 혁신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폭넓은 평가를 수행하였다.

건강 및 교육: 

이 예상치는 2050년 신흥 국가의 건강 

및 교육 GDP 점유율이 2005년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물론 G7 국가가 교육 

및 건강에 지출하는 GDP 점유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 다음 신흥 국가의 

건강 및 교육 지출 증가분에 대한 폭넓은 

판단 추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증가분은 

민간 부문의 제품과 서비스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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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비전 2050과 BAU의 생태발자국 예상치 비교 - 우리는 과연 몇 개의 지구를 사용하는가?

출처: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및 WBCSD 비전 2050, 2010

생태적 효과 예측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BAU 

상태와 비전 2050 실현 시 예상되는 

생태발자국을 비교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2050년이 되면 인류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전 2050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변화를 포용함으로써 지구 1개가 제공하는 

약간 넘는 수준과 동등한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BAU 노선을 

그대로 고수했을 때 지구 2.3개에 해당하는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3.12). 2050년 말 또는 

2060년 초까지 하나의 지구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행로와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수행하고 유지할 경우 

지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비전 2050에서는 소비 증가와 생태 악화 

패러다임의 반대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3.13). 즉, 2050년에는 생태발자국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2015년 경부터는 

생태용량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근 방식

비전 2050의 생태발자국 가정은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시나리오의 세부 

평가 기준으로도 설명된다. 이는 2050년의 

중간인구추계를 92억 명(유럽연합; UN)

으로 예측하고, 2050년의 탄소배출량이 

2005년 수준의 50%로 감소하며(IEA, 

ETP 2008, Blue Map 시나리오) 향상된 

삼림 관리를 통해 삼림 수확량이 높아지고 

2030년 이후에는 삼림 면적이 늘어나고

(비전 2050 프로젝트 가정), 모범 사례의 

전파와 높은 수준의 혁신으로 세계 평균 

농작물 수확량이 매년 2% 이상 증가한다

(비전 2050 프로젝트 가정)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예측이다. 세계 평균 식량 

소비는 현재 코스타리카 식량 소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식량농업기구; FAO). 

반면 BAU 고수 시의 가정은 인구 수와 

식량 소비 측면은 동일하나 탄소 배출량, 

삼림 및 농작물 수확량에서 차이가 난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IEA, ETP 2008, BAU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삼림 면적은 1950

년-2005년 사이의 선형적인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며 조림과 농작물 수확량 역시 

여전히 제한된다. 탄소 배출량은 탄소발자국 

구성요소를 통해 생태발자국에 나타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옥한 토지와 해양 면적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구 1개분에 도달하는 예상 

시점은 2040년과 2050년 사이의 동향에 

대한 선형 외삽법(inear extrapolation)을 

토대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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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비전 2050과 BAU의 생태발자국 예상치 비교 - 생태발자국 감축 및 생태용량 향상

출처: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및 WBCSD 비전 205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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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는 산업계 전반에
   무수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가 당면한 과제는 향후 10년 간
   기업들에게 전략적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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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 향후 10년 간의 사업 영역 - 기회 및 공통 부문

빌딩 및 공간 관리
도시 계획/설계
스마트 가전

도시 교통수단

교통 인프라

도시의 식량 공급
삼림 제품 
자연 보호 및 복구

효율성 개선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
재활용
폐기물관리 시설
지능형 수자원관리

에너지 인프라:
· 지능형 
에너지믹스/
신재생에너지

· 저탄소화 & 
에너지체제의 
지능화

물 인프라:
•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및 솔루션 
제공

•  폐수 절감 및 
활용

•  삼림을 이용한 
물 관리

삼림 보호 및 활성화
벌목 방지
토양 침식 방지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훼손되고 버려진 땅 회복활동

다양한 제휴관계 구축 및 관리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 및 보장
진정한 가치 책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l. 빌딩과 혁신

ll. 생태용량 개선 및 생태계 관리

lll. 변화를 위한 노력

b. 기반 시설

a. 도시

라벨링/제품 인증 교육 및 
인지도 강화 연구 및 영향력 행사:
•  정책
•  투자
• 소비자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
건강: 준비, 예방 및 관리
교육
소비자 교육/마케팅
지속가능한 삶의 보편화
더욱 지능적인 제품 설계
제품 공유 비즈니스
노령 인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자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파트너십
자원공유 사업
임직원 교육 및 훈련

지능형 교통수단
친환경 주택

접근성 개선 항목:
•  물
•  에너지
•  주택
•  교육
•  금융
•  보건
•  교통

c. 생활 & 
   라이프스타일

본 장에서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사업기회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이후에도 동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된다면, 기회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사업기회란 기업이 얻게 될 정량화된 

이점에서부터(객관적·주관적 모두)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지불 의사를 유도하는 

상황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아래 표는 기회 공간에 대한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 문단에서 이러한 기회 중 일부를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겹쳐지는 영역은 다부문 간 협력이 

가능하며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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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많은 기회를 동반하는 도시 개발

출처: Booz Allen Hamilton, Strategy+Business, n46, 2007 (from Booz Allen Hamilto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World Energy Outlook, OECD, Boeing, Drewry Shipping Consultants, 미국 교통부)

표 4.1: 서로 다른 속성과 관점으로 구분되는 4가지 도시 유형 

갈색도시(Brown) 적색도시(Red) 녹색도시(Green) 청색도시(Blue)
사례 런던, 서울 뭄바이, 소웨토 마스다, 동탕 다카, 뉴올리언스

개발

점진적 개발: 상당수가 
구식인기존 인프라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경우 
느린 속도로 변화 가능함

임기응변식 개발: 특별한 사건 
등에 인한 개발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또는 유입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주택 및 기반시설이 
열악함

계획적 개발:
신축을 통해 모든 설계를 
지속가능성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적용

위험 지역의 개발: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

자산
역사·문화 유적, 적절한 
인프라 및 건물(낡은 경우)

회복력, 다양성, 희소성에 
혁신적이고 대한 관리 능력

혁신적·총체적 솔루션을 위한 
깨끗한 슬레이트

기후변화 대응 및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위한 
잠재력

기회

건물 신축 및 개보수 경제적·친환경적 주택 통합 설계 적응

폐기물 쓰레기 채굴, 재활용 및 수집

상하수도 신축 및 개보수 도약 순환형 재활용설계 공급 안정성 유지

에너지
청정에너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지능형 시스템 구축 공급 안정성 유지

교통 수단
신축 및 개보수 저비용·저탄소 교통 수단 및 

인프라 제공
지능형 교통수단 대중 및 개인교통 인프라 유지

2030년까지 요구되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도시건설과 혁신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원 지역보다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도시화는 전 세계에 걸쳐 

산업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농경 중심의 

경제에서 제품 및 서비스 경제로 전환 중인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 세계 도시 인프라 

구축에 2030년까지 약 40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4.1). 

도시 확장 및 인구 이동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될 도시화 추세는 도시 

및 주변 지역의 에너지, 토지, 자원 고갈로 

인한 영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솔루션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도시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개보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너지 포함)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건물, 공간, 

기반시설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재구상은 이러한 도시 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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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고려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요건은 획일화할 수 

없다. 인구 증가 및 이주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와 기회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각 도시마다 

고유한 자산, 과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시 전체 또는 도시 일부에 

대한 네 가지 기본 범주에 따라 계획,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차별화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 범주들이 제공하는 기회의 

유형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표 4.1.).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회들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 유형별로 기회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일부 일반적인 성격의 기회도 있겠지만 

맞춤형 솔루션과 계획 및 시행을 위한 

혁신적인 파트너십 및 다자간 재정 지원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도시 계획 및 설계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기존의 인프라에 

적응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처음부터 

구축한다.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마스다(Masdar) 등과 같은 ‘녹색도시’

는 처음부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시공된 계획 도시이다. 마스다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분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화 22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적색, 청색, 갈색에 해당하는 

기타 도시에서 새로운 개발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기회는 이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조금 더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기존 시스템의 제한과 적절한 

인센티브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도시 설계자, 도시 계획자, 건물 설계자가 

자연으로부터 냉·난방 및 조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폐기물 

제로, 탄소 제로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간은 고유한 

기능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연한 

설계로 다용도 활용과 시간에 따른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신축(Greenfeld)’ 

건물은 미래의 요구와 역량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능성과 유연성을 

보유한다. 이러한 설계는 개별 건물에까지도 

확장 적용되어 커뮤니티 구축까지도 

망라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건물의 인프라 

전환 작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만 신축 

건물의 경우 단시간 내 대규모 급속 진전이 

가능하다. 도시 조성 이후 주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비즈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민간 참여의 

기회 또한 주어질 수 있다. 

도시 개발 시 파생되는 가장 큰 규모의 

기회 중 하나는 새로운 건물과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재 부문이다. 

신재생자원과 재활용 자재 그리고/또는 

친환경 프로세스 등의 특징을 갖는 설계 

및 자재가 새로운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갈색, 적색, 청색 

도시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축 

및 개보수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검증·

보고·제어하는 기술은 비용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준수함에 있어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설계는 혁신적인 

기술과 자재를 통해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 거주 및 

업무공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빌딩 및 공간 관리

건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재보수 

등을 실시하면서 자연과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을 보장하는 도시공간 배분은 

지속가능한 2050년을 향한 시나리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런던이나 서울과 같이 선진 대도시에 

속하는‘갈색도시’의 건물 대부분은 에너지 

성능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다. 이 때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대폭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건물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탄소발자국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친환경 건물을 신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며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 때 에너지 사용을 산정하고 

가격 신호를 사용하여 최적의 운영시간을 

도출하는 스마트 계량기와 같은 최신 건설 

자재나 정보교환시스템, 다양한 개보수 

기술 및 과정 등은 ‘그린빌딩’에 대한 

세금 혜택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의 이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또한 

성공을 거둔 기술에 대하여 무수한 유형의 

기존 빌딩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방글라데시 다카(Dhaka)와 미국 

뉴올리언즈(New Orleans)와 같은 

 ‘청색도시’는 지대가 낮고 강력한 태풍의 

피해가 잦은 도시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수한 요구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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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날씨 

관련 위험 요인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고 

적응시키는 조치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변동성과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될 것이다. 

인구는 급증하는데 자원 확보 및 분배가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환경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가 바로

 ‘적색도시’이며 인도의 뭄바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적색도시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친환경 주택을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선사한다. 이 때 구조 역시 특정 

공간과 기후에 적합한 방향으로 설계 및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신속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향상된 위생과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활동은 도시 빈민가 개선 문제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자재, 

현지 기술과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보유한 

건설사 역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건축 단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 취득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액대출로 내 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 현지 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현지 풍습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자재, 역량,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 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고 생태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보유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빌딩 내 최종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물자 공급 안보

(security of supply) 확보,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처리방식 등의 

필요성은 전 분야에 걸친 최종에너지 

효율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법률로 인해, 그리고 

개별 조치의 비용 효과를 통해 실현된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쉽고 대규모 에너지 수요 감축은 건물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냉·난방 및 가전기기에 드는 에너지가 해당 

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가장 큰 기회는 에너지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다. 즉,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에너지 

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권고하고 있는 2050

년기후 안정화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건물군의 혁신이 필요한데, 

WBCSD는 이를 위해 필요한 순수비용을 

연간 빌딩 건설 비용의 약 7%로 예측하고 

있다. 효율성 달성을 위한 기본 방안으로는 

경제적인 기술(예: 건물 외피의 온도 통합률 

향상 기술)의 적절한 조합, 투자를 위한 

소비자 신용, 개보수 또는 신축 옵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도시 교통

교통 부분이 도시 계획 내 사회·경제 

환경에 통합되면서, 도시 교통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적합한 운송 옵션을 창출하여

 1인당 요구되는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점점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교통 수단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여러 옵션과 효율적인 교통 흐름의 

다양한 조합을 탄생시키는가 하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사용으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수단을 

결합시키도록 한다. 이때 옵션에는 경차, 

열차,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연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통 수단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도시 화물 운송에는 

유연성과 하중 용량 등을 반영한 특수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2009년 발행된 WBCSD의 “개발을 위한 

교통 수단(Mobility for Development)” 

보고서에서는 무질서·비조화·자원 부족과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도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동인(enabler)

을 규정하고 있다.

• 재정 능력: 새로운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재정 능력

• 거버넌스와 정책: 변화에 맞선 계획, 

실천 및 제어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이 

배분되는 거버넌스 구조

•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확보하고 조율하는 

능력: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 추진 역량: 주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행 및 운영 기술

이 네 가지 동인은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유형의 도시에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다. ‘갈색도시’는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가 기구축되어 있으며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대기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는 노후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비한 새로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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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제품 등에 대한 수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적절한 

재정 상태, 거버넌스 구조 및 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공간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와 같은 

대책과 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적용하면 교통 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교통량의 변화(mobility shift)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ITS 및 새로운 대중교통 체제 

구축과 같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제공은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 교통 관리 센터

• 센서를 사용한 교통 관리 및 교통 혼잡 

방지

• 자동차, 버스, 열차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및 서비스

• IT의 활용: 자동차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 도로-자동차간 

통신(R2V,road-to-vehicle), 자동화 

운행 및 자동군집운행

민-관 파트너십은 재정 관련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내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대중교통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특히 구시가지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신(新)시가지 또는 

정비되지 않은 구역을 아우르는 통합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거버넌스, 

조정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한다. 이러한 

도시 및 근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차량에 대한 필요 및 

저비용·고효율 교통 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적색도시의 경우, 무질서한 개발 및 

성장으로 인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체계가 더 비싸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관계로 ‘공간’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개보수 시 급행버스시스템(BRT)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 

녹색도시 또는 신개발도시에서는 완전히 

통합된 도시 계획 접근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 대부분을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들 도시는 대개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 

창구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 가장 적절한 

교통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지능형 교통수단(smart mobility)’

을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과 같이 

무배출(zero-emission), 저소음 차량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자동차, 

운행 센터, 전력 그리드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전소, 

정보통신기술 및 과금 체계를 필요로한다. 

차량의 종류도 더욱 다양화되어(2, 3, 4륜 

차량) 고객의 목적에 적합한 선택을 도움과 

동시에 전반적인 교통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탄소 배출과 소음 

발생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화물 

수송 및 대중교통 차량의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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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구축과 혁신

OECD/Global Insight는 2015년까지 10

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투자 금액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3

조 2,000억 달러가 새로운 인프라 구축(예: 

중국 내 초고속 열차, 인도의 전력 발전)

에, 나머지 7조 1,000억 달러는 재투자

(예: 미국 내 주간고속도로시스템, EU 

내 수력발전소 개보수)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두 가지 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1950년대 EU 및 기타 선진국 

내에서 활발한 흐름을 탔던 자산들이 이제 

성숙기에 이르면서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개발도상국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현실은 향후 

새로운 투자 및 개발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인프라 산업에 걸쳐 거대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지능형·저탄소형 에너지 시스템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 및 기술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 모색과 운송 

매커니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자연스럽게 

동반된다. 성공적인 솔루션이란 일반적으로 

유연성 있고, 더욱 지능적이며, 다양성을 

지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해안 풍력과 같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예상되는 기술 및 

열병합발전(CHP), 효율적인 가스 터빈 등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기회가 

존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국가 내에서는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회도 대거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낙,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엄격한 온실가스 제한이 가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기회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Clean Edge Research社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향후 10

년 내에 2008년 대비(1,150 달러) 2배 가량

(3,250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 

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원 지역 또한 늘어나는 환경적 제약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로 인해 그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난방 및 취사에 

필요한 신기술의 혁신과 보급에 대한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부하 관리를 

위해 디지털화된 전력 그리드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전원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따른 수요 및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걸친 송전/배전 업그레이드 수행에 약 13

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3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최종소비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고압 

DC 전송선로와 초고압 AC 선로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변전소에서는 간헐부하 및 기저부하 공급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인프라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욱 효율적인 전력 관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전기 시스템과 가전기기는 다중 

방식의 정보교환 및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최적화를 

꾀한다. 건물 내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전기 차량과 

기타 가전기기는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가격 정보 신호를 받도록 프로그램화 되며, 

공급자와 수요자 간 다양한 통신 채널의 

활용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전자, 냉장고 등 가정용 소형 가전기기는 

가격 신호에 응답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점과 가장 필요시하는 시점을 결정하여 

해당 시간에 가동된다. 이러한 가격 신호는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 가격 책정 체계의 

기초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하루 중 

전기부하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시간의 

전환을 꾀한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계량기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중정보교환방식에서는 높은 수준의 

임베디드 정보기술, 전력 및 전자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수반된다. 전 세계에 그리드로 연결된 

건물이 5억 개, 그리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리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동 

부문에 주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저장 장치의 필요성 또한 전지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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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2: 저탄소 경제를 향한 혁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ICT

정보통신기술(ICT)은 교통, 건물, 산업, 전력 및 기타 시스템 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책 마련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 일부 기간에서는 ICT를 통해 2020년까지 BAU 배출량의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7.8 GtCO22e=CO2 환산 

기가톤). 이에 따른 금전적 이득 효과는 톤 당 20유로의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 및 연료 절감을 통해 5,540억 유로(8,723억 달러), 탄소 절감을 통해 

910억 유로(1,435 달러)로 총 6,440유로(1조 150억 달러)나 된다. 이러한 CO2e 절감 효과는 해당 부문 탄소발자국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저탄소 경제를 향한 혁신활동에 고급 통신 플랫폼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Vodafone社와 Accenture社의 공동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기술을 통해 유럽 내에서 2020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은 연간 430억 유로 

이상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113 MtCO2e까지 절감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기준 영국 내 연간 CO2e 배출량의 18%이자, 2020년 EU 예상 

배출량의 약 2.4%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절감치 가운데 20%는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과 같이 실제의 것을 ‘가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달성된다. 

2020년 BAU 배출량 중 ICT를 통해 달성되는 절감 효과

출처: Climate Group, Smart 2020, 2008

수자원 인프라

인구 증가, 도시화, 기후변화는 수자원에 

대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모든 

환경 내에서 수자원의 처리, 보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의 필요를 

더욱 가중화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 물 

공급, 농업 및 산업 관행과 인구 증가율의 

다양화로 인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 간 격차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로 

표준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2030년에는 

엄청난 공급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그림 

4.2). 보건 및 위생 목적의 담수를 1순위로 

가정할 때, 전반적인 공급 차이는 각 지역이 

담수와 물 집약적인 다른 부문(농업, 산업, 

1차 에너지원 추출 등)에서 사용될 담수의 

이용량에 큰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공급 측면의 혁신과 솔루션

전 지역에 걸쳐 수자원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오며, 솔루션 배포 과정에서도 다양한 

측면의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담수화 공장에서 분배 계통의 

개선, 우수(strom-water) 포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이르는 등 공급 측면에서 

보다 새롭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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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극심한 공급 미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시급

출처: McKinsey/Water Resources Group, Charting our water future, 2009

기본 수요, 공급 및 이에 따른 특정 지역 내 수요와 공급 격차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야기하지만 이것이 전원 지역 저수지의 

집수(water catchment)를 완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수화(desalination)와 같이 더욱 

경제적인 솔루션 개발을 이끄는 다양한 

혁신 기술은 수요-공급 격차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가 

낙후되었거나, 부적절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적색도시와 갈색도시 같은 

곳에서는 배급 효율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 

개별 건물 단위의 우수 포집 기관과 같은 

분산형 솔루션은 호주 내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이 또한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급 측면 옵션을 통한 비용 

절감과는 별개로, 대규모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UN 새천년개발목표

(MDG)에서 정의하는 식수 및 위생 목표

(동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18억 명의 

인구가 부적절한 위생 환경에 노출되게 

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려 113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매년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과 투자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위생의 결핍은 

전 세계 전염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평균적으로 적색도시 및 도화된 

갈색도시에서 물과 위생 문제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무려 8달러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이 조사로 밝혀지기도 

하였다.4 이러한 적색도시와 갈색도시 

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에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주태 

공급문제와 직결된다. 

폐수의 절감 및 활용

공중 위생 증진과 관련하여 하수(sewage)

는 새로운 자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에 걸쳐 인(phosphorous)의 1차 

공급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폐수에서 이를 추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하수를 강 

또는 바다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지역 시스템 내에서 물을 재사용하는 물 

순환 시스템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하수 그 자체는 활용하기에 부적절하지만, 

지표수에 함유된 질소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재활용수의 정화 

작업은 특정한 용도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회는 이렇게 

새로운 물 순환 시스템을 설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녹색도시에서는 다양한 양분 재활용과 우수 

포집을 돕는 발전된 하수 처리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다. 기존 도시 내에 이러한 물 

순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발 수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혜택과 

더불어, 이러한 조치는 도시 지역 내 물 

공급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폐해가 도시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도시의 온난화를 막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습지 조성과 같은 활동을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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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폐제품으로부터 금속 및 기타 원료 추출비율 증가추세

출처: Hydro Aluminium, Aluminium for a Viable Society, 2004

다양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전망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성, 보전 및 재활용

수요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보전·재활용 

조치를 내포한 수많은 대책 방안들은 

물 사용량의 절대적인 수치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이용률의 70%을 차지한다. 이는 기타 

산업(17%) 또는 가정·공공용도(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농업 내 

관개 및 물 사용과 관련된 수많은 조치와 

기술의 향상은 이러한 수요-공급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5 

일례로 중국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치는 산업계 효율성 향상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화력, 폐수 재사용, 펄프/

제지, 섬유 및 철강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효율성 조치는 대부분 

농업에 적용되는데, 관개 또는 강우에 

의존하는 작물 생산에 있어 “단위 작물 

수확량(crop per drop)” 평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엄청난 절약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려 

주변 강에 갑작스런 계절적 수량 유입 등이 

일으킬 잠재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체제 개선은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 문제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수백만 달러 내지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급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좁히려고 

할 경우, 2030년까지 연간 필요한 투자 

규모는 연간 2,000억 달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요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간 500~600억 달러의 

투자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6 수요 지향적 접근 방식은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농업과 같은 개별 부문의 부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시장 역학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 인프라

도시 인구의 급성장은 공간 제약에 

따른 문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심각해지는 환경적 우려 등을 유발하였고, 

따라서 오늘날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자원 

재활용 프로세스로 변혁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 제로 경제로 진일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날 

지나치게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재배포 및 

재사용에 활용하게 된다. 

폐기물에 내재된 경제적 기회와 효과

폐기물 채굴은 다양한 재료를 재활용하고 

1차 연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신소재의 희소성 및 

환경처리비용 문제는 경제 주체자들로 

하여금 메탄 가스와 같이 매립 쓰레기와 

부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높고 효율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일부 재료의 경우 이미 빠른 속도로 

재활용되고 있다. 현재 건물,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추출되는 비가정용 

알루미늄의 90%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그림 4.3). 

하지만 재생률이 낮은 물질 및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회는 존재한다. 전 세계 알루미늄 

호일 시장의 규모는 현재 2,800만 톤에 

달하지만 재생률은 10%에 그치고 있다. 

만약 이를 톤 당 2,000달러로 산정할 경우 

총 50억 달러에 이른다.7 즉 재생률을 단 

몇 퍼센트만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십 억 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폐기물에 잠재된 다양한 

가치를 추출 및 활용하는 데 활용될 새롭고 

정교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다. 폐기물 제로화(zero-waste)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제품의 “수명 

종료(end of life)”라는 개념은 점차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수집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특수 시스템 개발과 같이 

재활용과 관련된 무한한 기회가 쏟아질 

것이다. 

오늘날 사용 가능한 폐기물 채굴/

추출은 도시 유형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색도시에서는 빈민층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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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선진화된 갈색도시에서는 

재활용 센터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민-관 

파트너십 및 적절한 기술의 접목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재활용 부품이나 

재료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운송, 물류 및 보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된다. 비공식적인 

쓰레기 재사용과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도시의 경우, 폐품 가치가 증가하고 

재활용에 대한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빈민층에 경제적인 

이점 또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빈민층이 주요 수입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면 갈색도시에서는 경제적 가치 

변화로 더욱 효과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 

서비스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미래의 

소비는 현재보다는 자원 의존도가 낮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매립 

쓰레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상당할 

것이다. 

교통 인프라

새로이 대두된 다당한 교통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은 물론 전 세계 지역 허브를 연결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및 신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제 발전이나 

인구 고령화 등 사회의 변화에 맞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환경적·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통 수단의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개인 및 대중교통을 위한 적절한 

기반시설 구축

• 도시 및 전원 지역 기존 인프라에 대한 

병목현상 제거

• 여객 및 화물의 연계 수송(co-modality)

을 위한 인터페이스 마련

• 지능적인 신호등 체계, 탐지 기술 등 

현대화된 교통 제어 기술

• 주요 지역을 잇는 경로를 활용한 

혁신적인 화물 수송 기법

• 2-3분 간격으로 시속 500km 주행이 

가능한 대량 여객 수송을 지원하는 

자기부상열차, ITS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

(여기에서 선형 모터(linear motor)는 교류 

전기 모터를 의미하며, 일반 회전형 모터와 

달리 직선 방향으로 미는 힘인 추력을 

발생시켜 구동된다. 이 선형 모터를 이용한 

차량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 상하이의 

마그레브(Maglev)가 있으며, 일본에서도 

2025년까지 유사한 자기부상열차를 완공할 

계획에 있다.) 

기회: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인프라는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ITS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최적의 경로와 주행 시간에 기반한 최신 

교통상황 예측

• 교통량, 대체 교통수단 옵션, 각 모드 간 

인터페이스(예: 자동차-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트럭 위치, 터미널 수용 상태 등을 포함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물류 최적화 지원

교통 상황, 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의 보고서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고품질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사고 또는 

급격한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건설 

시점을 최적화하고 병목현상을 파악하거나 

더욱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운전자에게 ‘주행 중(on-trip)’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ITS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교통수단 요구를 가장 잘 바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 관리, 개인 및 대중교통에 

대한 최적의 조합 추출은 물론 실시간 버스

(call-a-bus)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화물 수송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구 노령화, 인구 

밀집 현상이 발생하는 도심 지역, 전원 지역 

등 서로 다른 현지의 요구와 선호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된다.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운송 수단 및 혁신 

기술 개발

이동성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트럭·선박·비행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더욱 많이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오염물질,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나 수소와 같이 대체 연료로 구동되는 

새로운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 

또한 필요하게 된다. 최신의 ITS를 통해 

자동차와 트럭을 다른 차량이나 인프라에 

연결(자동차 -자동차 연결, 자동차-인프라 

연결)하면, 장거리 운행 트럭의 군집운행 

또는 자동화된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차량의 효율성과 성능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은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원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교통정보 시스템으로 통합되며, 교통 보조 

시스템에서와 같이 지역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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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입 및 부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 체계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9;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러시아에서는 교육직과 같이 자격증을 얻기 힘들면서
  업무 자체가 힘든 일부 직업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中, 러시아

1인당 GDP와 중등교육 순 등록률(NER)과의 상관관계-2007년

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의 
조성 및 전환

인구 증가와 동시에 평균 연령과 경제적 

부의 축적 또한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livelihood)와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임금 

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개선된 건강·교육 

지원을 통해 선진국 및 후진국 내 수십 

억 명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령 인구 또한 자신들이 적절한 부양 

서비스를 지원받고 다른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은 확대되는 중산층 고객이 보다 

쉽게 지속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교육

지역사회 역량 구축 및 재원 개발

우리의 미래가 저탄소, 서비스 중심 경제로 

거듭나는데 있어 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또한 

지속가능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증진, 가계수입 증진

(그림 4.4) 등에도 기여하며 범죄와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여성 교육에 대한 투자는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여아의 교육을 1년 

더 확대할 경우 영아 사망률이 5-10%

나 감소될 뿐 아니라 영양실조 발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중등교육 수혜 비율을 2배 증가시키면 

출산률이 여성 1인당 5.3명에서 3.9명으로 

감소한다. 이 외에도 여아의 교육이 1

년 확대할 경우 그들의 임금이 10-20% 

인상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농촌의 

경우, 여성 교육 확대가 작물 수확량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8

문맹률이 높고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는 

더 많은 초등학교 건립이 필요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의 고등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 건립과 별도로, 대학과 같은 새로운 

교육 시설에는 식음료 서비스, 위생 관리, 

IT 관리, 보안 등과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주거 시설, 

도로 건설,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선진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 방대한 교육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전 세계 학생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교육 환경을 윤택하게 해 

주는 저렴하고도 에너지 절약형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멕시코에 소재한 몬터레이 

대학(Monterrey University)에서는 

전 세계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정통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이 점점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유명 대학에서는 강력한 

서버와 수퍼컴퓨터는 물론 스피드와 보안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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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환자 중심의 의료 
관리 체제로 전환

출처: 필립스, Innovative Solutions across the Stroke Care 
Cycle, 2008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교육 컨텐츠

지속가능성은 교육 컨텐츠에도 반영, 녹아 

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기술적·생태적·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시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 외에도, 환경 및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자연에 대한 지식 교육은 

자연 보호 및 복구의 움직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지속가능 솔루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혁을 가져와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고등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세계적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시스템 통합과 개방형 혁신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와 환경 기술 및 

자연과학 등에 특화된 인재들을 찾게 될 

것이다. 경영관리자과정(MBA) 커리큘럼은 

윤리, 정치, 과학, 국제 개발, 인류학 

등에 관한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한 

수업이 도입될 것이다. 많은 신흥개발국 

내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넓은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인재를 고용하게 된다. 

건강: 준비, 예방 및 관리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

세계 각 지역 간 의료·건강 수준의 격차와 

더불어 만성 질병, 전염병, 정신 질환, 

유행병의 증가는 전체 인류와 지역에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활동은 자연히 미래 인류의 

발전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기업은 정부 및 민간 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을 꾀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환자들이 

질병과 싸우고 치료하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으로 검진을 받고, 약물과 백신 

및 부가적인 건강 관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치료와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건강 관련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수반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의료 

정책은 병원 중심의 “질병 치료(ill-care)”

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 및 관리 위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예방·

진단·치료·회복·사후관리·일상생활 복귀 

등 각 단계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그림 4.5). 

아울러, ‘서구’의 최첨단 의료 지식 및 

기술과 신흥 국가에서 통용되는 전통 민간 

요법과 약재를 균형 있게 통합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에 적용하고 질병 치료에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양질의 의료 및 예방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경제와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당 수입도 늘어나 개개인의 삶의 

질도 더욱 윤택해 질 것이다. 

의료/건강 수준 격차 해소: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다양한 기금으로부터 확보한 수백 억 

달러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검사, 

치료 및 백신 캠페인이 시행된다. 이는 

제약회사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합리적인 가격에 현지 

환경에 맞는 진단, 약품,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제약회사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다. 비제약회사 그리고/또는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 지원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모조 약품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단행은 이러한 사업 

기회를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

의료/건강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요에 따라 단순한 의료 

시설에서부터 대도시 수준의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사설 의료기관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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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지원은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개인 사업체(식음료, 청소, 

용역, 보안 등)의 아웃소싱 지원 및 선진 

의료기기를 합리적인 비용에 조달할 수 

있는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 유지

의료활동의 1차 목표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면서, 의료 및 비의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 

개개인이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 

및 웹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식품 산업에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딘다. 특히 유기농 식품 사업 또는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식당, 식음료 회사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및음료 

개발을 통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덧붙여 휘트니스와 스포츠 시설, 

전담 관리 서비스, 최첨단 스포츠 장비에 

대한 수요도 발생할 것이다. 

금융 지원

비용 대비 성과 관리를 향상시키려면 사설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업체의 더욱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국민보험 이외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소액금융 및 소액보험 개발과 

관련된 사업 기회 또한 포착할 수 있다. 

개인은 이를 통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공받으면서 사회 또는 국가 재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위험 인자

환경적 위험 인자를 줄이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통해 신흥국가 내에서 보다 안전한 

물, 위생 환경, 깨끗한 공기와 주택,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대한다. 위생 시설의 개선은 설사로 인한 

소아 사망률을 3분의 1이상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손 씻기 방법 등 위생 

캠페인이 더해질 경우 사망률은 3분의 2 

이상 감소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는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전염병과 유행병에 대한 조기 대응 또한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한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관리 시스템 및 조기 진단 기술, 약품,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업들은 안전한 제품을 수십 억 명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고, 

동시에 정부 및 연구기관과도 협력을 

수행하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노령 인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4.6).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이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시기의 노년층은 

오늘날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건강 상태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높을 것이다.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청장년층이 여전히 

더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더 나은 의료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인구 노령화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신흥 

국가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매 월 전 세계 1,9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9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일관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안위(well-being)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년층이 독립적이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에서 소외 

당하지 않으며, 다양한 전지구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 

예산 및 미래 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또한 사회 체제, 연금의 부담, 의료 서비스, 

교육 체제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단, 

이러한 과제는 혁신과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특수 제품 및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병으로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특수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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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 세계의 노령화

출처: UN 인구국, 2008 세계인구전망보고서: The 2008 Revision, 2008

연령 집단 별 세계 인구: 1950-2050

특히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신흥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건물, 제품,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과 

같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의 중요성 또한 

높아진다. 소비재(예: 소형 패키지), 영양 

식품(예: 기능식품 및 음료), 정보통신기술

(예: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컴퓨터, 

원버튼 휴대폰 등) 등 그 적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상당수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연금 제도는 

20세기 말과 동일한 보안망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은 노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과 자신들의 연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액생명보험과 같은 대안 개발을 

통해 저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노년층의 

수입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주택 솔루션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친환경주택과 

보조주거시설(assisted living)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집을 떠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기업들은 종종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이 자신의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가정지원(in-home)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노인들이 예방 가능한 

단순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코칭, 영양 

상담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장애는 아니지만 만성 질병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의료 장비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늘어나는 노년층을 

위해 음식 제공, 집안 청소 및 정리, 또는 

기타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건이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가정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노인이 포함된 

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나이가 많은 친구, 

친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실용 서비스도 

개발된다. 집은 컴퓨터 기반의 가전제품과 

서비스에 힘입어 더욱 지능적으로 

거듭난다. 온라인 플랫폼 설치를 통해 

노년층이 쇼핑은 물론 재산, 보험, 각종 

고지서 관리를 모두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가정용 로봇(home 

robot)은 집 청소는 물론 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사회 생활: 더욱 활발한 참여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정년퇴직 연령은 청·

장년 노동력 감소로 인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퇴직 

연령을 넘기고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속 일을 하게 된다. 탄력적 근무 모델과 

체제, 숙련도 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고 

기술을 연마해 나가려는 의지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온라인 컨텐츠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과 대학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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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은 또한 사회, 친구, 가족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연령대와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이동성: 기술 발전이 이끄는 솔루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로봇이 장착된 

이동 장치, 모터 장착 스쿠터, 개조 차량, 

대중교통 활용 등 노년층에게 향상된 

이동성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개발된다. 

맞춤형 주행 서비스 및 시설 도입으로 

노년층의 해외 여행이 더욱 간편화되고 

보편화된다. 

지속가능한 삶의 보편화

고객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한 이유

전 세계 중산층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투자 전문기관인 골드만삭스는 현재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수입이 

6,000달러~30,000달러 사이인 중산층 

인구를 약 17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 숫자는 36억 

명으로 급증할 것이며, 증가치의 대부분이 

신흥개발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경우, 급속한 임금 증가 추세로 인해 

현재 37%에 해당하는 중산층 인구가 2025

년이 되면 총 인구의 약 75%까지 늘어날 

것이다. 인도의 중산층 비율은 2009년 

9%에서 2025년 4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경우 동기간 중산층 

비율은 7%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0 새로이 중산층 반열에 들어선 

소비자, 그리고 기존 중산층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90억 인구가 제한된 지구환경 

안에서 윤택한 삶을 유지한다는 최종 

비전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한다. 즉, 보다 향상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존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꾀한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는 지속가능성과 고객의 선호도라는 

두 가지 요구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 간에는 상충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는 지속가능한 삶을 보다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제조업체는 혁신과 인간 행동, 가치 

체계, 소비자 선호도까지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엄청난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된다. 기술 혁신은 이 가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같은 사회 혁신, 

새로운 소비자 행동 및 대응,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안 개발 

등 모두가 더욱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며 

이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간 

행동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인구 부분을 토대로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고, 영향을 줌에 따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는 모습이 널리 확산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품 혁신(폐기물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이나 품질은 그대로 

보유하는 방향 제품 등)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전기 소비량을 실제로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직접 확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들과 비교하여 보여 주었더니 

이웃의 에너지 소비가 2-6% 감소했다고 

밝힌 한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11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쉽고 바람직하며 원활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개발된다. 제품 자체가 아닌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함에 따라, 많은 제품들이 

소유의 형태가 아닌 공유 또는 대여의 

형태로 이용된다. 현실 세계와 데이터 사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장치와 기술의 개발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변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간편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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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친환경(low-impact)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표면에 붙어 

있는 라벨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때 비로소 소비자 행동을 자극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T/ICT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가 제품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소비자 또는 업체와 다양한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 및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기대치에 대한 의견을 더욱 자유롭게 교환 

및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력해진 

고객 네트워크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게 실패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 

기업과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일 것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 서비스 

캠페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활용, 기준, 세금, 보조금,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 및 강경책을 활용하여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웹을 통한 가치의 공동 창출

(co-creating)

홀로 존재하는 비즈니스란 없다. 선형적인 

입·출 방식의 단일 공급망도 예외는 

아니다. 고유한 입력·출력에 따른 관계 

및 시스템에 관한 네트워크(웹)는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고객의 이용 방식과 의견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및 분산 시스템

시장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는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네트워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공급 및 수요 측 

모두에서 네트워크는 기업, 정부, 사회(

소비자 포함) 간 협업을 이상적으로 이끌어 

내 지속가능한 제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하고 있다. 상호 연결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을 

제품 개발 및 설계에 끌어들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보유한 

탁월한 연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네트워크 모델은 기업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내부 

순환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 한 부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부문에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두 부문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급망 

모델로 해결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 계획 

문제는 소비자, 학계, 여타 산업, 개인 및 

기타 경제 주체와의 공동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즉, 각 환경 내에서 

서로 다른 경제 구성원(공급자, 동업자, 

동맹업체, 고객)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면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구성원이 보유한 

능력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다른 정보 공유로 인한 장벽 또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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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투자를 통한 농업의 생산 격차 해소 - 영향, 적용 범위, 투자 유형별 기회

투자 기회 설명 영향 적용 범위 투자 유형

1 관개 특정 지역 내 생산성 증대 지역적, 전 세계 기술, 제조

2 비료 특정 지역 내 생산성 증대 지역적, 전 세계 기술, 제조

3 기계 및 장비 경작의 효율성 증대 해당 지역 엔지니어링, 제조

4 상업화 특정 지역 내 생산성 증대 전 세계 물류, 제조

5 기반시설
신흥개발국 내 농업 확장과 관련된 

주요 과제
전 세계 정부, 엔지니어링

6 토지 확장 수확 면적 증가 전 세계 사유지, 공유지

생명공학 작물
작물 보호, 가뭄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 

증가, 물 이용률 감소, 비료 공급
지역별 선택 생명공학, 농경법

투자 동인
(enabler)

설명 영향 적용 범위 투자 유형

1 교육 및 실습 기술 도입 및 관리 해당 지역 소규모 농가에 필수적

2 정책 농업에 큰 영향 전 세계 소규모 농가에 필수적

출처: Deutsche Bank Climate Change Advisors, Investing in Agriculture: Far-Reaching Challenge, Significant Opportunity, 2009

생태용량개선 및 
생태계 관리

오늘날의 인구 증가와 섭식 경향을 

기준으로 할 때,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식량과 의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이 매년 2%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률은 1950년대와 

60년대 녹색혁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을 

70%-100%까지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업 부문에 대한 순투자는 현재보다 

50% 증가한 수준인 매년 830억 달러씩 

이루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재, 

종이, 기타 삼림 제품에 대한 소비률은 

이와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2 

이처럼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다양한 산업 부문의 번영을 

이끌 수 있다. 기업은 정부, 비영리기관, 

지역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태용량을 개선하고 자연보호 및 복구 

활동에 기여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주는 다양한 대안책을 개발 및 

배포할 것이다. 

생태용량 개선

토지 및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고려하였을 때, 농업, 물 관리, 삼림 

관리 및 기타 부문에서는 작품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토양과 물을 보전하며 영향 

상태를 관리하는 신기술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농업 관행과 과정 내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2). 탄소 포집 및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산지 복구 작업을 통해서도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술과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생태용량 

향상

생산성이 높은 종자의 개발은 물과 양분의 

단위사용 당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으며 

각종 해충과 질병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농업 및 임업 관련 기법의 도입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식생 관리 및 양분 



4 – Opportunities

Vision 2050 : The new agenda for business 55

삼림경관 복구 기회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삼림경관 복구 기회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

현재 삼림 훼손, 조밀도 감소, 삼림 벌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인구 밀도가 낮고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소 밀집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밀도가 낮은 삼림지대에 대한 모자이크식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작물 수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인구밀도는 높지만 토지 
이용률은 낮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주로 간개농지에 의해 파괴가 일어나 모자이크식 
복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주로 천수농지에 의해 파괴가 일어나 모자이크식 
복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무한한 기회
삼림경관 복구 측면에서 바라본 세계

그림 4.7: 삼림경관 복구와 관련한 무한한 기회

출처: WRI, http://www.wri.org/map/worlds-forests-restoration-perspective

전 세계 지역별로 살펴 본 삼림경관 복구 가능성

공급이 가능해진다. 솔루션 중 모범사례로 

일컬어 지는 것은 새로운 지식 기반을 통해 

확산된다. 서로 다른 기업과 사회 조직 

사이에 공유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배포문제에 따른 격차가 해소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들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양 침식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 경운

(conservation tillage), 대상재배(strip 

cropping), 계단식 경작, 등고선 경작, 일부 

토지를 비경작용으로 보호, 경작지에 나무 

심기, 삼림농업(agro-forestry) 체제 구축 

등이 그러한 기법에 속한다. 침식 분기점에 

식생을 재조성하여 토질 개선, 대수층 

인공함양,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다양한 변화의 수요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면서, 농기계 산업, 지식 교환 

플랫폼 개발, 실시간 정보 교환(날씨), 농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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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성공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생태계 시장

생태계서비스 시장 현재 규모
(연 평균, USD 기준)

2020년 예상 규모
(연 평균, USD 기준)

2050년 예상 규모
(연 평균, USD 기준)

인증삼림제품
50억 달러 (산림관리협의회 
FSC 인증 제품만 해당)

- 500억 달러

인증농산품
최소 420억 달러
(전 세계 소매기준)

2,100억 달러
(2012-2020 사이 연성장률은 
10%로 가정)

900억 달러
(2020-2050 사이 연성장률은 
5%로 가정)

강제적 탄소 시장 - 500만-50억 달러 0-50억 달러

자발적 탄소 시장 최소 2,100만 달러 1,000만-50억 달러 1,000만-50억 달러

강제적 생물다양성 상쇄 34억 달러
100억 달러
(국가가 관례 채택 시 더욱 증가)

200억 달러
(국가가 관례 채택 시 더욱 증가)

자발적 생물다양성 상쇄 1,000-1,700만 달러
1억 달러 - 기업이 동 개념을 
도입할 경우

4억 달러 - 기업이 동 개념을 
도입할 경우

정부 개입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결제(PES) 30억 달러 70억 달러 150억 달러

자발적인 유역 관리 지불 500만 달러 2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부개입 유역 PES 52억 달러 60억 달러 200억 달러

유전적 자원(접근 및 이점 공유) 1,500-3,000만 달러 1억 달러 5억 달러 미만

출처: Forest Trends and the Ecosystem Marketplac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Market Profile, 2008

자연 보호 및 복구

야생 공간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간 복구

경작지에서의 생물자원생산성은 야생을 

위해 공간을 양보하고 자연계의 생산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식목(planting trees), 삼림 생물자원생산성 

개선, 척악임지 복구, 삼림파괴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를 꾀하고, 

환경보전 및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지불 

체계의 도입으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그림 4.7). 또한 교란생태계에 의해 

소멸되는 가치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제학(TEEB) 연구는 벌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매년 

1조 9,000억 달러-4조 5,000억 달러의 

가치와 맞먹는 자연 자원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13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지불 체계는 전 

세계 지역과 기관에 걸쳐 빠르게 부상 

및 확산된다. 생태계서비스 시장에 관한 

정보는 한정적이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미래 생태계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일부 기관에서는 인증 삼림(certified 

forest)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불은 2010년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2050년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증 농산품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의 경우, 

생태계 시장은 2005년 4,200만 달러에서 

2012년 97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연 15%의 성장률을 감안한 수치), 2050

년에는 이보다 10배 가량 많은 9,0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0

년~2050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5%로 

감안).14

생태용량 개선과 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은 전원 지역 

커뮤니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홍보와 관련된 

시장의 성장과 체계화된 관리 체제는 전원 

지역 기업과 고용 환경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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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교육과 파트너십

공공 교육에 자연 교육 추가

자연계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개인과 기업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소비 패턴에 

관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환경에 대한 보다 활발한 산정과 보고,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라벨링과 인증제는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 및 

국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 또한 라벨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되어 또 다른 시장 

기회를 창출한다. 

파트너십과 정책, 혁신과 투자

체계적인 재무 및 입법구조를 정립하여 

원시 야생 삼림을 보호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태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여 이에 대한 가치가 국가 또는 

기업의 자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 시장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개인은 물론 

컨설턴트에까지도 시장성이 뛰어난 절호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표 4.3). 또한 기초 

생물리학적 시스템의 복구 및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환경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 지역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 전원 

지역의 집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 지역의 우수 포집을 강제화하는 

법률을 시행하면 담수화 공장 가동의 

이점과 마찬가지로 물 관리 문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 물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제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모든 식품 및 

섬유 공급사슬과 함께 정책, 법률, 시장, 

무역 장벽, 보조금, 생명공학 정책, 규제, 

인센티브 및 권리를 구체적으로 개발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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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노력

상당수의 부문들이 비즈니스 기회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기회들을 

기업이 지원 및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많다. 가령, 필요한 변혁을 실행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새로운 금융 기관과 금융 구조를 

개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위험 분담과 이전 제도의 개발(

전통적인 보험 형식을 탈피한) 등도 꼽을 

수 있다. 전 세계 지역, 산업, 사회 부문, 

전문 분야 등을 아울러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 

구축은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수많은 기회를 개발하고 

실현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 보험

동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급진적이 변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모델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확장성, 

실용성, 경제성, 간편성, 대량 복제 지원 

등과 같은 까다로운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는 강력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도모해야만 

한다. 

금융 인프라 혁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2008년

~2015년 사이 10조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15 그러나 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공공 역량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중 대부분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 가용 자본이 줄어든 현 시점에서 

정부, 산업 부문과 개별 사업자들은 

전례없는 협업을 강요받고 있다. 자신들의 

향후 성공에 핵심적인, 범부문별 

그룹까지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 경쟁우위와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그들이 보급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른 프레임워크 상황만 

존재한다면 생명보험 및 연금 업계가 

인프라 재정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유럽의 

생명보험 및 연금 업체는 전 세계 보험시장 

자산의 40%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

년 12월 31일 기준 회사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보유액이 5조 7,500

억 유로(약 8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 중 극히 일부만이 

인프라에 투자되며, 이마저 대부분 

선진국에 적용된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및 

위험평가 프레임워크(risk assessment 

frameworks)가 존재한다면 유럽 내 

생명보험 업계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2-5%를 개발도상국 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16 유럽연합의 지급여력제도

(Solvency II) 프로세스는 자산 요건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 

내 다양한 사업체들은 이에 가담하여 더욱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은 민-관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 

저수지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기존 체제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시급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 임대 또는 판매된 후 추후 완전히 

다시 인계한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소액대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모하메드 유누스

(Mohammed Yunus)는 그라민 은행

(Grameen Bank, 대출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대출 

대상이 아니었던 극빈층에게 혁신적인 

대출 기회를 준다는 사고의 전환으로 

얼마나 큰 재정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입증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 

내 극빈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소액대출(250달러 이하의 

대출)은 선진국에서도 재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거듭났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계의 경제적 후생, 특히 

기본적인 요구와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을 

개선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출회수율이 훨씬 높으며 

이를 통한 사회적 이점도 더욱 강력하다. 

여성들은 소액대출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위 개선에 기여한다. 

Microcredit Summit Campaign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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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낮은 소액대출 지원으로 소외 고객 증가

출처: The Microcredit Summit Campaign, State of the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2009

지역별 극빈가구 수와 소액대출 제공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집계한 1

억 700만 명의 극빈층 고객 중 83%

가 여성이었다고 한다.17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에 그라만 은행, 

Kiva.org(1대 1 소액대출 사이트)와 같은 

성공적인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시장이 많이 존재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경우, 2007년 기준 극빈가구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중 약 10%만이 

소액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이러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혁신 기업들은 

소외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윤 

창출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극빈층에게 

소액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금을 

대출해주는 여타 프로그램과 달리, 일부 

기업들은 제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인도 

유니레버社의 샥티(Shakti) 프로그램이 

그 좋은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들에게 비누와 같이 특별 

포장된 위생 제품을 제공해 주어 이들의 

생계 유지는 물론 소속 커뮤니티의 위생 

개선에도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새로운 자본 원천으로 초소형 중소기업

(MSMEs) 지원

초소형중소기업은 모든 국가에 가장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OECD 회원국에서 

기업 중 95%가 이에 해당하며, 전체 

고용률의 60-70%,18 GDP의 55%를 

차지할 뿐 아니라19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 중 90%가 중소기업이며 

국가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SMEs이 합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내에서는 4-6% 정도, 

개발도상국에서는 50% 이상을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20 

일자리 창출은 2050년 전 세계 90억 명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SMEs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규모 조직을 지원하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자본 원천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MSMEs의 재정 지원을 돕는 대규모 

다국적 민간 대출 기관, 정부개발기관, 

비영리기관 등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 

소액대출이 극빈층 여성을 지원하는 든든한 

창구가 되었던 것처럼, MSMEs을 위한 

새로운 자본 원천을 도입하여 비전 2050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MSMEs의 재정 

문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SMEs은 자사의 판매 실적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 때 다국적 선두기업이 

(1) 공급업체 다양성 및 현지 컨텐츠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의 시장 접근성을 

지원하고 (2)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지능성·비용효율성이 강화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3)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공유하며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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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소액보험을 통한 삶, 생계 및 자산 보호

출처: 알리안츠/소액금융센터, http://knowlege.allianz.com/en/media/graphics/36/pdf

분야 및 지역별 가입자 수

투명성에 대한 요구 급증

협력업체 그룹 간 자본의 흐름이 대폭 

증가하면서 보고, 회계, 감사 서비스 등을 

통한 투명성 활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소액보험: 10%대의 빠른 성장 달성

로이드社의‘360개의 위험 요인과 

소액보험 센터(360 Risk Insight and the 

Microinsurance Centre, 2009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내 소액보험과 

기타 민간보험의 잠재시장 규모는 15-30

억 건에 이르는 것을 예측되었다. 오늘날 

소액보험 가입자 수는 약 1억 3,500만 건에 

이르며21 이는 잠재 시장의 5%를 차지한다. 

또한 소액보험의 연간 성장률은 10%

를 능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흥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액보험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광범위한 솔루션과 

서비스의 개발의 필요하다(그림 4.9)

소액보험센터(Microinsurance Centre)

는 향후 10년 간 소액보험 시장 규모가 7

배 증가하면서 가입 수가 10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명, 건강, 사고, 장애, 자산, 농산물

(작물) 등 각종 분야에 대한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해 발생률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위험 분산(hedging)

에 대한 이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재해 발생률이 높고 경제 성장에 

따른 보험시장 확대로 재해 보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시장(peak zone)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밖에도 효율성을 

개선하고 소액보험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소액보험은 저이윤 대규모 

사업이므로, 보험 정책 생성 및 청구 처리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잡한 제휴 관계 구축 및 관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호의존관계 및 희미해지는 경계 

주거, 교통 수단, 에너지, 물, 폐기물의 

관리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의 안위를 

지원하는 체계와 구조는 절대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은 점점 더 

중요해져,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난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개발·설계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전환하는 동안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은 국경, 부문, 업종 등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게 된다.

정부, 기업, 사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잡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영향력, 정보, 자산,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원활한 파트너십 속에서 

부문별 최고의 지식과 자산, 역량을 

절묘화게 조화시켜 우리가 당면한 많은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역별, 국가별, 

범국가별 등 다양한 단위로 형성되며 

규모뿐 아니라 깊이·역량·영향력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던 1회성의 전술적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전략적이고 

영향력이 큰 관계가 구축될 것이며, 각 

파트너의 다양한 개발 우선순위를 고루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개선 

모두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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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복잡한 제휴관계 구축

출처: 액센츄어, Development Collaboration, None of our Business? 2009

다각화된 지식과 다양한 관점

전략적으로 형성된 제휴 관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파트너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탄탄하고 폭 넓은 지식과 배경을 활용하여 

조직은 위험과 난제를 미리 파악하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폭 

다양화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경험과 

역량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휴 파트너로부터 

구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구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행활동을 도와 줄 것이다. 

더욱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 

활용

다양화된 지식을 제공한다는 이점 외에도 

복잡한 제휴 관계는 총체적인 관계 

네트워크의 범위를 증가시켜 각 주체들이 

더욱 풍부함 경험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많은 경우 각 부문을 구분 짓는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개발됨에 따라 

학계는 기업과 더욱 조기 단계에 협력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은 규제 당국과 기업을 

감시 및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을 대상을 모범 

사례와 역량을 확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확장된 정보 

원천과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별 

파트너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이러한 복잡한 제휴 관계는 사람, 

정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ICT

는 정보교환 속도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그림 4.2) 등과 같이 효율성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더욱 향상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특정 실행 기술과 

상관없이,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활발한 상호작용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기술 및 신뢰성·

간편성·신속성을 확보한 인터넷 액세스는 

신흥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내 100명 

당 10대의 이동전화가 추가로 사용된다면 

GDP는 0.8% 상승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예측한 바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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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기업의 연결:

간편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품의 

상세 정보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친환경(low-impact)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ICT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가 제품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소비자 

또는 업체와 다양한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 및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기대치에 대한 

의견을 더욱 자유롭게 교환 및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간 연결:

많은 기술이 개방형 소스로 제공됨에 

따라 신흥국가는 혁신 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혁신의 성격과 규모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가상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리소스

(프로세싱, 저장, 소프트웨어 등)를 

가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들 기술은 다양한 기업과 조직들이 

필요로 했던 물리적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을 대폭 감축시켜 주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없이도 

거의 실시간으로 자사의 서버 용량에 꼭 

맞는 규모의 가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혁신적인 기업 

아이디어와 사업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취약성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에 발맞추어 데이터 보안 시스템 

또한 진화한다. 이같이 까다롭고 복잡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ICT 부문에서는 

자체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여 새로운 데이터센터 설계, 혁신적인 

냉각 기법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가 

등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에 따른 발자국을 

줄이게 될 것이다. 

사회 간 연결:

환경 및 경제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도시·지역·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와 강력한 조기경보시스템

(EWS)이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업체뿐 아니라 강화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도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강력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은 이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및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적응 - 기업의 최우선 과제

새로운 형태의 연결에 내재된 다양한 

유형의 활동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문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비정부기관과 학계에서는 보편적인 활동일 

지 몰라도 기업에게 있어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특히 복잡한 구조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은 환경적으로 

분명하게 그어진 선과 역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각화된 지식과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최대한의 이점을 누리려는 이들 기업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긴밀하게 연관된 

비영리 사회 투자 기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미 넓은 파트너십으로 확보된 내부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배울 수도 있다. 많은 기업들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채 자발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평가자 및 그들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의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한 문화의 혁신적인 변화 및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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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
m

ary

5 결론 및 향후 과제

“동 보고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화에 대한 요구이며, 
   실천을 위한 요구이다. 우리가 필요로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확고한 신념,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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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모든 유형의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Idar Kreutzer, Storebrand ASA

위험과 기회. 식상한 비즈니스 개념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불변의 진리이다. 환경, 

인구, 자원, 경제 전반에 불어 닥칠 엄청난 

변화와 위험은 그만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가 

인프라 구축, 새로운 의료 기술과 의약품 

개발, 기술 혁신, 전 세계인들의 식량 

공급을 위한 새로운 품종 개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요소와 기회를 예측해 

보았다. 

전 세계가 환경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소모적인 성장(growth-by-depletion)’ 

모델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2050년까지 이 모델을 신재생가능 

자원의 활용 및 신재생불가능 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성장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횔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기회와 위험을 맞을 것이고,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과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변화와 적응에 성공할 것이고, 또 다른 

기업들은 변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비전 2050이 추구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은 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심사숙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와 매커니즘은 누가 

정의하는가? 이러한 혁신 과정(특히 

연구개발, 선진기술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누가 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의 수행에 있어 누가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복잡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반 

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현실화하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구축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때에야 21

세기 이후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과거 산업계와 시장의 성공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개념, 가정, 접근방식과 지난 50

년 간 사회적 진보와 인적 개발을 이끌었던 

아이디어와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중요하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동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과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깨어있는 

리더십과 상상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계 홀로 달성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기란 힘들 수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전 세계 수많은 

영역, 부문, 지역을 초월하는 확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 

노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시민 

사회, 그리고 대중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지 

않고 미루는 것은 야심찬 우리의 목표 

달성을 더욱 힘들어지게 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맞서야 할 위험과 더불어 더 나은 번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회 또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회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향후 10년 간 비전 2050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한다. 

전략적 우선 순위, 기술 및 역량 함양, 

신사업 개발, 가능한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등과 같이 비즈니스를 위한 

내부 협의 사항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비즈니스 기회를 검토하고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분석하여 새로운 외부 관계를 정립한다. 

이는 이해관계자 관계에 대한 우선 순위, 

새로운 관심 주제, 산업계 협회를 위한 

새로운 안건 등 기업이 외부 협의 사항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기타 이해관계자의 행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며, 이러한 위험이 

초래할 또 다른 위험과 예외상황까지도 

분석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동 보고서는 앞으로 30년 간 이루어질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전 세계의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장기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시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확고한 

신념,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계 지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원하고, 

요구하고, 또 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험난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할 정치 및 사회 지도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각주 및 참고문헌
약어

용어 해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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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BLUE MAP IEA 시나리오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azil, Russia, India, China)

CCS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O2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SP 집광형 태양열 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EEA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www.eea.europa.eu

ETP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FAO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재무장관 회의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HG 온실가스(greenhouse gas)

Gt 기가톤(gigatonne)

GW 기가와트(gigawatt)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www.iea.org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www.ipcc.ch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s system)

MSME 초소형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t 백만톤(million tonnes)

NGO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Ox 질소 산화물(nitrogen oxide)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PPM 백만분의 일(parts per million)

PPMV 백만분의 일(부피 단위)(parts per million by volume)

PPP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V 태양광(photovoltaic)

RD&D 연구개발 및 구축(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REDD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  확장된 REDD, 기존의 REDD 활동인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뿐만 아니라 산림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조림과 산림 

복원을 위한 산림탄소 축적 증진 부문에 대해서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개념(REDD+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ROW 제 3세계(rest of the world)

SME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x 황산화물(sulfur dioxide)

TEEB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ww.teebweb.org

UN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ww.undp.org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ww.unep.org

UNFPA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www.unfpa.org

WBCS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ww.wbcsd.org

WEO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ww.worldenergyoutlook.org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int

WRI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ww.w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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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생태용량  생태계가 신재생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흡수하여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원의 양.

생물다양성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작물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로 생산된 연료. 주요 바이오연료로는 

압축점화(디젤)로 연소되는 합성디젤, 전기점화(휘발유 또는 석유) 엔진으로 연소되는 바이오에탄올이 

있다.

바이오매스  옥수수, 콩, 사탕수수, 포플러, 버드나무, 스위치그래스 등의 에너지 작물과 같이 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생화학 성분에서 농작 폐기물과 임산 폐기물, 동물의 배설물 등 다양하다. 바이오매스는 에탄올, 

메탄올, 바이오디젤, F-T 디젤과 같은 액체 연료 또는 전기와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

생물자원생산성  인간이 사용하는 생물자원(예: 식량, 목재)을 재생하고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부산물(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생산성의 용량.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배출권거래제(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오염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경 오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중앙 통제 기관(일반적으로 정부)은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 상한을 결정해 준다. 기업 또는 기타 그룹은 자신의 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수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총 배출권은 배출량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총배출량을 해당 수준으로 

제한한다.

탄소포집 및 저장(CCS)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장기적 대안으로, 배출원을 포집 및 저장하는 방법. 이산화탄소를 

표면지층 아래에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땅 속에 탄소를 저장한다.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등 자동차와 산업 공정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인 탄화물질의 양.

탄소 중립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을 의미.

탄소 고정 대기 내 탄소 함유 물질을 삼림, 토양, 해양 등으로 장기 저장하는 방법.

내부순환적 재생  하나의 프로세스나 제품에서 비롯된 쓰레기나 부산물이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생산 체제.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  렌즈나 거울을 사용하여 넓은 면적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광선 형태로 수렴하는 시스템. 이렇게 모아진 

태양광은 일반적인 발전소의 열원으로 사용되거나 태양전지판에 저장된다.

구동렬 엔진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흐름을 전달하는 구성 요소.

생태발자국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가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 인간의 압력을 생태계의 지구의 자원 재생산 능력인 

생태용량과 비교한다.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자원을 재생하고 배출하는 부산물을 흡수하거나 생태계에 

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양 및 해양 자원량을 의미한다. 이 평가 지표를 사용하면 지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인류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생태계  식물, 동물, 어류, 조류, 미생물, 물, 토양,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체가 상호의존하면서 존재하는 환경.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 여기에는 공급 서비스(예: 식량, 물), 규제 서비스(예: 식량 제한, 가뭄, 

토지 파괴, 질병), 지원 서비스(예: 토양 생성, 양분 순환) 및 문화 서비스(오락, 정신적, 종교적, 기타 

비물질적 혜택)가 포함된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 행위가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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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오랜 시간 동안 토양에 축적된 탄소 기반 연료.

담수 자연적으로 생성된 염도가 낮은 물 또는 식수로 추출 또는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

글로벌 헥타(gha)  지구의 생태용량과 생태용량 요구량(생태발자국)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성 면적 단위. gha

는 주어진 해의 생태자원(토양 및 해수)의 면적을 고려한 평균 생산성으로 표준화된다. 즉, 토양의 

유형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경지는 목초지보다 더 적은 물리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전 세계 

생물자원생산성은 해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gha의 가치는 해마다 조금씩 변하게 된다.

녹지  보통 반전원(semirural) 지역의 일부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는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으로, 

특히 도시 확장 개발 대상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

온실가스(GHG)  지구 대기권 내 자외선을 흡수 및 재방출하는 가스. 이 가스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생성된다. 수중기가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CFC도 여기에 

포함된다.

녹색혁명  1968년 미국국제개발청(UAIDA) 윌리엄 가우드 국장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20세기 후반 이후 

유전자학, 품종개량, 농업경제학, 전염병과 질병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일컫는다.

인간개발지수(HDI)  인간개발지수는  각국가의 건강, 지식, 생활수준이라는 3가지 삶의 지표를 조사하여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건강은 평균수명을 통해, 지식은 성인의 문맹률과 초,중,고교 등록률을 

통해, 생활수준은 일인당 국민소득(PPP US$)으로 집계된다.

라이프사이클 평가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초래했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넷제로 한 건물이 연간 제로넷에너지소비와 제로넷탄소배출을 기록할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

원생림  원시식물종으로 이루어진 삼림으로, 뚜렷한 인간 활동이 관찰되지 않고 생태 프로세스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 환경.

회복력 변화에 대처하고 계속 발전해가는 능력.

원목  박피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쓰러진 나무. 원형이거나 갈라졌거나 대략적인 사각형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스마트 빌딩  "지능형"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환경 제어, 전화통신, 전력, 신소재 등 다양한 하위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적용하여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건물. 이러한 모든 하위시스템은 건물의 운영비 절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상적인 실내 환경 등 거주자 또는 건물 이용자에게 극대화된 효율성을 제공 및 

유지한다.

진정한 가치 책정 제품/서비스의 총 비용과 혜택(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반영한 가격 책정.

가상수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

폐수  기존의 용도로 더 이상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존의 공급 횟수 또는 양적/질적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용수. 그러나 한 사용자가 배출한 폐수는 다른 사용자의 공급원으로 전환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냉각수는 폐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료제조부터 주행 도로 주행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라이프사이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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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비전 2050 프로젝트와 함께한 지난 18개월의 

대장정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예리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방대한 자료와 예측을 하나의 

보고서로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프로젝트 기업 핵심 대표
프로젝트 공동 의장:

Alcoa

Pricewater houseCoopers LLP 

Storebrand ASA 

Syngenta International AG

Mohammad A. Zaidi 

Samuel A. DiPiazza, Jr 

Idar Kreutzer 

Michael Mack

프로젝트 실무그룹 대표

Accenture

Alcoa

Allianz SE

ArcelorMittal SA

The Boeing Company

Duke Energy Corporation

E.ON AG

Eskom Holdings Limited

Evonik Industries AG

FALCK Group

Fortum Corporation

GDF SUEZ

GrupoNueva SA

Holcim Ltd.

Infosys Technologies Limited

Osaka Gas Co. Ltd.

PricewaterhouseCoopers LLP

The Procter & Gamble Company

Rio Tinto plc

Royal Philips Electronics NV

Sony Corporation

Storebrand ASA

Syngenta International AG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Inc.

Toyota Motor Corporation

Umicore

Vattenfall AB

Volkswagen AG

Weyerhaeuser Company

Bruno Berthon, Mark Spelman, Peter Lacy

Jacqueline O’Brien, Vishal Seth

Markku Wilenius

Armelle Jouet, Luciano Pelini

David Leonhardi, Mark Augustyniewicz

Andrew Ritch

Erik Brandsma

Leo Dlamini, Wendy Poulton

Detlev Clajus, Wolfgang Bergstein

Chiara Valenti

Carola Teir-Lehtinen, Maria Paatero-Kaarnakari

Luc Demoulin, Stephane Quere

Lloyd Timberlake

Gerard Bos

Vinay Rao

yuichiro yamaguchi

Geoff Lane, Nicholas J. Bell, Tess Mateo

Peter White

Paola Kistler

Dorothea Seebode

Hidemi Tomita, yuuko Iizuka

Elin Merete Myrmel-Johansen, Jo Nesse, Stina Billinger

Jonathan Shoham, Juan Gonzalez-Valero

yoshiharu Tachibana

Masayo Hasegawa, Stephan Herbst

Guy Ethier, Luc Gellens

Goran Svensson

Daniel-Sascha Roth, Georg Bäuml

Bob Ewing, Donald Haid, Venkatesh Kumar

주셨다. 이중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헌 단체와 

개인의 이름을아래에 명시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기업들은 개별 조직과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인력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본 프로젝트에 

반영했다. 이들 개인은 익명으로 참여했지만 의미 

있는 정보와 피드백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한 각종 

워크샵, 대화의 장, 기타 포럼을 통해 중요한 

조언과 의견을 주었다. 여기에 명시된 조직과 

개인,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여 본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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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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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

공헌 그룹
주 컨설턴트 Ged Davis

고문 Angela Wilkinson

서기 Bradley R. Fisher; Lloyd Timberlake

디자인 / 조율 Robert Horn

비전 2050 지역 대화의 장 참여기관

베이징/상하이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글란드(IUCN)                                                    

하라레                                                              

홍콩                                                      

이스탄불                                                             

요하네스버그

카라치

쿠알라룸푸르

런던

마푸토

모스크바

뉴델리

오슬로

상파울루

샤르자

도쿄

WBCSD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

BCSD China

BCSD Colombia (CECODES)

BCSD Argentina (CEADS)

BCSD Zimbabwe

Business Environmental Council, Hong Kong

BCSD Turkey

National Business Initiative, South Africa

BCSD Pakistan

BCSD Malaysia

BCSD UK

FEMA, Mozambique

Snegiri Development, Russia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India

BCSD Brazil (CEBDS)

BCSD UAE

Nippon Keidanren, Japan

프로젝트 기업의 지역 대표:

PricewaterhouseCoopers

GrupoNueva, Storebrand, WBCSD

PricewaterhouseCoopers

Holcim, Syngenta, WBCSD

WBCSD

PricewaterhouseCoopers

PricewaterhouseCoopers, The Procter &

Gamble Company

Accenture, Eskom Holdings Limited

WBCSD

PricewaterhouseCoopers

PricewaterhouseCoopers, WBCSD

WBCSD

Alcoa, PricewaterhouseCoopers

Infosys Technologies Limited, WBCSD

Storebrand ASA, WBCSD

PricewaterhouseCoopers

PricewaterhouseCoopers

Osaka Gas, Sony, TEPCO, Toyota, WBCSD

기타 전문가 공헌 그룹

Alliance for Global Sustainability: 찰머스공과대학(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Anders Marby, Björn Jan Malbert, Eoin Ó Broin, Filip 

Johnsson, Greg Morrison, Magdalena Svanström, Merritt Polk),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David Marks, Sarah Slaughter, Stephen Connors), 

스위스연방공과대학(ETH Zurich)(Christine Bratrich, Peter Edwards), 도쿄대학(Kensuke Fukushi), Global Footprint Network(David Moore, Jennifer 

Mitchell, Mathis Wackernagel, Steven Goldfnger, Susan Burns, Willy de Backer), PricewaterhouseCoopers, 영국(거시경제학)

비전 2050 국가별 순회 토론회 및 워크샵: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 차례에 걸친 대화의 장(dialoge)과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의 취지는 비전 

205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와 결과가 

전 세계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토록 한다는 데 

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도시를 의미하며, 

이는 WBCSD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와 그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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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비전 2050 공헌자 명단

개인: Al Fernandez, Alex Soojung-Kim Pang, Alexander Bassen, Amanda Ellis, Anthony Kleanthous, Anupama Murthy, Arne Jon Isachsen, 

Barry Carin, Celina Realuyo, Charles Iceland, C.S. Kiang, Hardin Tibbs, Hunter Lovins, Jan Bakkes, Jean-Francois Manzoni, Jemilah 

Mahmood, Jerome Lafelly, John Hawksworth, Josh Knowles, Kshitij Minglani, Preeti Pincha, Rajiv Shah, Robert Schock, Rohit K.N. Shenoy, 

Sarah Dekkiche, Srikanth Nadhamuni, Thomas Friedman, Thomas Homer-Dixon, Urs Zurbriggen, Vijay Rajan 

기관: Emerging World Forum / New Angles

프로젝트 사무국
핵심 팀

Per Sandberg Nijma Khan Li Li Leong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젝트 매니저(Accenture 파견)

프로젝트 매니저(PricewaterhouseCoopers 파견)

WbcsD 직원/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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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SD 소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BCSD)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이라는 

3대 축인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로, 현재 200

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BCSD 회원은 전 세계 36개국 이상, 22개 

주요 산업업종을 대표하며, 60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단체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WBCSD의 설립 목표는 지속가능발전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구현하고,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업운영,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WBCSD의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리더십 - 지속가능발전을 촉구하는 선진 

비즈니스 대변자로 부상

정책 개발 -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 지원 

기업 사례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비즈니스 사례 

개발 및 홍보

모범 사례 -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알리고 이러한 사례를 회원사와 공유

전 세계 원조 지원 - 개발도상국과 전환 시점에 

놓인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도록 지원

고지 사항
이 문서는 WBCSD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며, 

WBCSD 사무국의 지원 하에 29개 회원사의 

중역들과 18개월 간의 협력과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 다른 WBCSD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비전 2050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회원 및 기타 컨설턴트/자문 기관과의 긴밀한 

공동 작업으로 개발된 본 보고서는 모든 프로젝트 

회원의 검토를 통해 완성되었으므로 WBCSD 

회원국 다수의 기본적인 시각이 널리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모든 회원사가 이 

보고서 내용의 모든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사용하고 신뢰하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독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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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SD 소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KBCSD)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의 

협의체로써 2002년 3월 설립되었다. WBCSD

의 한국측 협력기구이기도 한 KBCSD는 환경 

및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산업계 입장대변, 

지속가능발전 이슈별 연구활동, 기업의 사회적책임 

촉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모범사례 

확산 등 국내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 



@

@


